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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는 비디오를 미술의 한 장르로 위치시키는

데 기여한 작가이다.1970년대 초 비디오의 표현 범위와 가능성을 연구했던 매체적

실험기를 거쳐,1970년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죽음,탄생 등 인간에 대한 탐

구를 지속했다.1998년 그는 게티연구소의 주재연구원으로 ‘강렬한 정서들의 재현

(TheRepresentationofPassions)’에 관한 연구 및 세미나에 참여했다.이 시기 그

는 고딕 말부터 르네상스 기독교 미술에서 나타난 강렬한 정서의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관심은 Passion시리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올라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서를 주제로 20여점의 Passion시리즈를 제

작했다.수난의 주제가 묘사된 기독교 종교화의 이미지를 작품에 활용했다.그는 슬

픔,고통,놀람 등 정서의 강렬한 표현을 위하여 이전의 작품들과 다른 매체와 기법

을 사용했다.영화 촬영처럼 배우를 고용하고,무대와 의상을 디자인했으며,작가 자

신이 감독이 되어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했다.이전 작품의 특징이었던 거대한 설치

와 음향효과를 배제했다.관객들이 마치 종교화를 감상하는 듯한 시각적 몰입을 위

해 소규모 LCD패널을 이용했다.음향을 삭제함으로써 배우들이 나타내는 정서가

‘소리없는 절규’처럼 관객의 내부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게 했다.작품의 화면을 배

우의 상반신으로 가득 채우거나,얼굴을 확대한 클로즈업을 통해 인물의 표정과 제

스처에 주목하게 했다.슬로우 모션은 극도로 느려진 움직임으로 정서의 세세한 단

계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하고,정서에 깊이를 더했다.

비올라의 Passion시리즈는 전통적인 기독교 종교화에서 표현되었던 성서 속의

이미지와 인물,색감,배경,형식 등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유사성이 발견된다.그러

나 기독교 종교화를 다시 재현하는 문제보다는 시대,문화,역사,인종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정서에 주목했다.다시 말해 기독교적인 주제나 이미지는 강렬한 정서를

형성하기 위한 계기이지 목표 자체는 아니었다.Passion시리즈는 이전 작품에 나

타난 거대주제보다 일상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깊이를 드러내며,인간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성찰을 보여준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ll Viola's Video Art and The 

Traditional Religious Painting 

- Focusing on Passion series -

Kim Jung Hun

Advisor :  Prof. Kim Seung Hwan, Ph. D.

Dept. of Aesthetics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BillViola,aworld-renownedvideoartist,contributedtomakingvideoan

artisticgenre.Afterthemedium experimentation in theearly 1970sduring

which he studied the expressive range and possibilities ofvideo,between

mid-1970sandlate-1990s,hecontinuedtoexplorehumans,life,andbirth.In

1998,asascholar-in-residenceattheGettyResearchInstitute,heconducted

researchandseminarontheRepresentationofPassions.Duringthistime,he

becameinterestedinstrongemotionalexpressionfoundinthelateGothicperiod

untiltheRenaissanceChristianart,whichbecameadirectmotivationforthe

Passionseries.

Violacreated20worksforthePassionseriesbetween2000and2003.He

usedChristianartworksandimageswhosethemewaspassioninhisworks.

Andheusedothermediaandtechniquesthanthoseusedinpreviousworksin

ordertorepresentstrong emotionslikesorrow,pain,andsurprise.Heused

actorslikeinamovie,designedthestageandcostumes,anddirectedactors'

acting.Heexcludedlarge-scaleinstallationandsoundeffects,whichusedtobe

characteristictohiswork.A smallLCD panelwasusedsothattheaudience



canhavevisualimmersionastheydowhenviewingreligiouspaintings.Sound

was removed so thatthe emotion expressed by actors willcreate more

resonancewithintheaudiencelike'mutescream.' Ascreenwasfilledwiththe

upperbodyoftheactor,ortheactor'sfacewasenlargedinaclose-uptodraw

attentiontotheexpressionandgestureofthecharacters.Slow motionallowed

viewerstoobservedetailedchangesstepbystepandexperiencemoreprofound

emotion.

ThePassionserieshasdirectsimilaritytotheimageoftheBibleinrespect

ofcharacter,colorsense,background,form,etc.However,ratherthan the

problem ofreproducingChristianreligiouspainting,thisresearchpaidattention

touniversalemotion thattranscendsera,culture,history,andrace.Inother

words,Christianthemeorimagewerenotthegoalitself,buttheopportunityto

form astrong emotion,Passion seriesrevealsthedepth ofemotion thatis

experiencedindailyliferatherthanhugethemeinthepreviousworks,also,

showshisconstantreflectioninhu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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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빌 비올라는 20세기 비디오 아트를 미술의 한 장르로 확립시키는데 공헌한 작

가이다.그의 작품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 곳곳

을 순회하고 있다.1951년 뉴욕에서 태어나 시라큐스 대학을 졸업한 비올라는 1995

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에서 <숨겨진 비밀들>전을 통해 미술계의 주목을 끌었

다.1997년부터 2000년까지 휘트니 미술관을 시작으로 암스테르담,프랑크푸르트,

캘리포니아,시카고 등지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회로 그는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

다.이후 독일의 도이치 구겐하임(2002),런던의 내셔널 갤러리(2003),일본의 모리

미술관(2006),최근 프랑스의 파리 그랑팔레(2014)에서 열린 전시회는 비디오 아티

스트로서의 그의 위상을 가늠하게 해준다.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 비디오 아트를 통해 빌 비올라는 관람자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마치 종교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여 삶에 대한 성찰과 숙고를 이끌어

낸다.그는 1970년대 초기 비디오의 매체적 실험의 일환으로 인식감각의 확장에 대

한 연구를 보여줬으며,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죽음과 탄생,꿈과

실제,등 인간에 대한 꾸준한 탐구를 했다.

1998년 폴 게티 연구소에서 1년 동안 ‘강렬한 정서들의 재현’에 관한 연구에 참

여하면서 비올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작들을 시작한다.그것은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쳐 정서를 주제로 제작된 Passion시리즈였다.압도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켰던 거

대한 크기와 음향 효과가 사라진 Passion시리즈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동시

대인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담고 있다.영화 촬영과

마찬가지로 비올라는 이제 전문 배우를 고용하고,무대 디자이너,사진 감독,의상

과 분장,그리고 조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여 작품을 제작했다.그리고

일반 촬영 속도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당 300프레임의 영상은 얼어붙은 회화처럼

극도로 느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Passion시리즈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과 구성 그리고 몸짓,색채,조명 등의

표현과 전체적인 느낌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바로 서구 미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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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테마를 이루었던 전통적 종교화인 기독교 미술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Passion의 용어 자체가 갖는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ofChrist)과의 연관성은 더

욱 종교화를 떠오르게 한다.

본 논문은 빌 비올라의 Passion시리즈를 전통적 종교화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시리즈 가운데 슬픔이 표현된 작품과 그 정서적 의미를 분석한다.빌 비올라에 대

한 기존 연구는 주로 비디오 아트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이지연의 「빌

비올라 작품의 시간성에 관한 연구」1)와 와 전혜숙은 「비디오 아트에 나타난 변

형된 시간성의 의미」2)에서 시간성을 살펴보았다.또한 윤보숙은 「빌 비올라와 게

리 힐에 있어서 인간 이미지의 표현」3)으로 비디오의 매체적 시간을 통한 숭고와

서사성을 분석하였다.김상미의 「빌 비올라와 매튜 바니의 비디오 작품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연구」4),구선정의 「빌 비올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물·불·공기·

흙」5)은 동양적 세계관에 의한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와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

하는 소재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를 했다.이지은은 「21세기 종교화?:빌 비올라

의 근작들」6)에서 빌 비올라의 작품과 종교화의 연관에 대한 논의가 다소 피상적

이며,슬로우 모션을 통한 비디오의 회화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이처럼

빌 비올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의 작품을 종교화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기독교 종교화와 Passion시리즈의 관계 분석을 통해 비

올라의 작품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1)이지연,「빌 비올라 작품의 시간성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
2)전혜숙,「비디오 아트에 나타난 변형된 시간성의 의미」,『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제 29집,

서양미술사학회,2008.
3)윤보숙,「빌 비올라와 게리 힐에 있어서 인간 이미지 표현」,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6.
4)김상미,「빌 비올라와 매튜 바니의 비디오 작품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연구」경기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2010.
5)구선정,「빌 비올라의 작품에 나타나는 물·공기·흙」,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2.
6)이지은,「21세기 종교화?:빌 비올라의 근작들」,『인문과학연구논총』,제 27호,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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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빌 비올라의 작품과 기독교 종교화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Passion시리즈7)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비올라는 야코포 카루치(JaccopodaCarucci)의 1527년 작

<수태고지>에 영감을 얻어 종교적 서서와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1995

년 <방문>을 제작했다.이후 본격적으로 종교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들로 이루

어진 Passion시리즈는 기독교 종교화와 두드러진 유사성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Passion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격정,열정,욕정 등의 일반적인 의

미와 함께 그리스도의 수난을 뜻하는 종교적 의미가 혼성되어 있기에 Passion의

원어의 복합적 의미를 살려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빌 비올라 관련 주요 서적과 논문,전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

하였다.빌 비올라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주로 ChrisTownsend의 『TheArt

ofBillViola』8)에 수록된 논고를 참조하였으며 Passion시리즈에 대한 구체적 접

근은 JohnWalsh의 「EmotioninExtremeTime」9)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장은 Passion시리즈 이전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76년을 기점으

로 비디오 매체의 실험기와 인간에 대한 탐구의 두 시기로 나누고,당시의 비디오

아트의 미술사적 맥락과 비올라의 종교관에 따른 작품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볼 것이

다.

Ⅲ장 1절은 빌 비올라의 Passion시리즈와 기독교 종교화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Passion개념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더불어 기독교 종교화에서

나타난 Passion의 이미지와 작품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 2절에서는 빌 비올라의 Passion시리즈의 제작 배경과 이전의 작품들과

차이점을 매체와 기법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Ⅳ장은 비올라의 Passion시리즈의 작품 분석을 통해 기독교 종교화의 연관성을 밝

히고자 한다.

7)비올라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서를 주제로 Passion시리즈를 제작한다.Passion시리즈

는 고통,슬픔,놀람,등 강렬한 정서를 표현한 약 20여점의 작품이다.로스 엔젤레스에 있는

게티 미술관(GettyMuseum)에서 [ThePassions]展을 통해 최초로 선보였다.이후 런던 내셔

널 갤러리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을 순회하면서 대중적,상업적인 폭발적인 인

기를 얻었다.
8) ChrisTownsend(ed),『TheArtofBillViola』,Thames&Hudson,2004.
9)JohnWalsh,「Emotionsinextremetime⌟,BillViola'sPassionProject,『BillViolaTHE

PASSIONS』,GettyPublications,LosAngele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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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빌 비올라 Passion 시리즈 이전의 작품 세계

빌 비올라의 Passion시리즈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이전 시기의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Passion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배경과 작가의 예술

적 관점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빌 비올라의 작품에 대한 연대기적

구분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루이스 시링(MarieLuiseSyring)은 1979년을

시기구분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맬쉬(FriedemannMalsh)와 라우터(Rolf

Lauter)는 1976년을 작품 세계가 변화하는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루이스 시링에 따르면,1979년까지의 빌 비올라 작업 매체의 범위와 특성들을

표현하고자 추구한 ‘구조적 비디오’였다.작가 스스로 작품 창작과정에 있어서 행위

의 주체가 되는 ‘나르시즘적 단계’이다.이에 비해 1979년 이후의 작품은 외부 세계

의 시각적 이미지로 작가의 관심이 옮겨간다.한편,맬쉬와 라우터에 의하면,1976

년 이후 빌 비올라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각적 현상에 집중하였고,문화

인류학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인간의 존재와 그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현상

을 인식하고 탐구했다.10)

본 연구는 멜쉬와 라우터의 관점을 따라 1976년을 기준으로 비올라의 작품에

나타나는 종교적 관심을 언급하고자 한다.1970년부터 1976년 이전까지의 작품은

비디오 매체의 효과에 대한 실험적 접근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1976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사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MarieLuiseSyring,「TheWaytoTranscendenceortheTemptationofSt.Anthony」,

MarieLuiseSyring(ed),『BillViola:UnseenImages』 (exh.cat.),Düsseldorf:Kunsthalle

Düsseldorf,1992,p.130.
RolfLauter,「ThePassing:RememberingthePresentorPainandBeautyofBeing」

Ibid,p.141.,FriedemanMalsh,「GlobalAllegories:TheProcessofSymbolicEncodingin

BillViola'sVideotapes」,AlexanderPuhringer(ed.),『BillViola』,SalzburgerKunstverein,

1994,pp.200-201.이지연,op.cit.,p.6의 주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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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매체의 실험 : 1970년-1976년   

1951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난 빌 비올라는 웨스트 베리 교외에서 자라났다.

유년 시절부터 스스로를 예술가로 생각한 그는 9살 때 방송부의 조장으로 활동하

였고,십대 때 가정용 영화를 제작하면서 당시 실험적 장르였던 비디오11)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이후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뉴욕 시라큐스(Syracuse)대학에

서 시각 및 행위예술(VisualandPerformingArts)을 전공하며,뉴미디어와 인지

심리학,음악을 공부했다.전통 미술의 개념과 매체를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를 중

심으로 연구를 지원하였던 실험스튜디오 ‘시냅스(Synapse)’12)의 초기 멤버로 활동

한 그는 첫 번째 비디오 작품 <야생마 WildHorses>(1972)에서 야생과 길들여진

말들의 교차하는 이미지로 비디오 테크닉의 실험적 단계를 보여주었다.

비올라가 비디오 작업을 시작한 1970년대는 비디오 아트의 시작을 가져온 최

초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소니의 포타 팩(SonyVideoPortapak)’이 출시된지 불

과 10년도 안된 시기였다.비디오 아트가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환경적 배경은 비올라의 초기 작품 형성에 많은 영향

을 끼쳤다.1960년대 반-TV13)의 이념에서 시작된 비디오 아트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르러 비디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술계 내의 다양한 전시,대중적

11)비디오는 텔레비전 방송 시그널의 시각적 요소를 의미한다.그러나 60년대 중반 VTR의 발명

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비디오테이프 리코더의 준말로 쓰인다.VTR,VCR발명 후 비디오는

방송 시그널,비디오테이프에 담긴 방송 시그널 모두를 가리키고,70년대 말에는 뮤직 비디오,

비디오 영화 같은 미리 녹화된 전용 비디오까지 포함한다.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의 일상적 사용을 변용한 셈인데,비디오 아트 대두 이후 비디오와 텔레비전의 동일화를 거부

하려는 경향과 함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의 일부로 여겨지게 된다.1990년대 후반에는 디지

털 카메라가 출시되어 자기테이프로 기록하던 음향과 영상 정보가 숫자로 데이터화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되었다.비디오 아트는 이후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해 컴퓨터로 만들어낸 영상

으로 확장 되었다.
12)‘시냅스’는 잭 넬슨(JackNelson)교수가 1970년에 만든 것으로 학생들과 함께 시라큐스 대학

의 수업을 지원하며 당시의 가능하게 된 휴대용 비디오 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적인 비디오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였다.빌 비올라는 초기 멤버로서 활동했으며 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도왔

다.스튜디오에는 칼라 텔레비전 카메라와 함께 녹음기 그리고 스피커 등의 전자 음악에 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 있었다.이후 시냅스는 UUTV,HillTV의 시기적 변화를 거쳐

현재는 CitrusTV의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고 있다.
13)반-TV는(또는 대리-TV)는 1950년대 가정용 텔레비전의 보급 이후,1960년대 텔레비전의 지

배현실이나 광고전략의 불편함에 대하여 예술가들의 개별적인 견제와 대응을 일컫는다.비디

오 예술가들은 텔레비전의 전자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고,텔레비전에 대한 자주적 발

언을 통해 일방적인 구조를 지닌 텔레비전을 소통의 매체로 바꾸려는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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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속에서 본격적으로 미적 비디오가 등장했다.

비디오 아트는 1960년 상업 텔레비전의 정보지배 구조와 텔레비전이 형성하는

시청자의 사회학적,심리학적 병리현상을 해체하고자 하는 저항정신에서 배태되었

다.백남준,볼프 보스텔,조지 브레히트(GeorgeBrecht)등이 참여했었던 플럭서스

그룹은 텔레비전에 대한 공격적 형식을 주도했는데,1963년 이후 비디오 아트는 이

들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게 되었다.텔레비전에 대한 공격은 대중의 우상으로 등장

한 텔레비전의 기능에 대한 해체적 시도였다.1960년대의 비디오 아트는 다큐멘터

리를 중심으로 한 시청자의 참여를 예술의 실천적 가치로 보는 정치적 비디오 아

트가 주요한 흐름이었다.휴대용 비디오 테크닉이 미국시장에 최초로 소개되었을

때,예술가들과 사회행동가들은 비디오를 60년대의 인권논쟁이나 미국의 월남전 참

전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의식 확장에 따른 새로운 청년문화의 발흥 등 시대를 증

언하는 문화적 실천의 도구로 선언하였다.14)

1970년대는 기술과 장비의 발전,미술관과 미술 시장의 확보 등 하부구조의

완비와 더불어 비디오 아트가 미술의 고유한 장르로 인정받는 정착기였다.비디오

아트의 정착은 곧 제도화를 의미했고,그것은 정치적 비디오의 위축과 비디오 조각

이나 설치,퍼포먼스,이미지 가공 등 형식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미적 비디오 아

트의 발전을 가져왔다.15)

1970년 에릭 시겔(EricSiegel)과 백남준,스티븐 벡(StephenBeck)은 거의 동

시에 이미지 가공을 위한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제작하였다.스티브 러트(Steve

Rutt)와 빌 에트라(BillEtra)도 러트-에트라 스캔 가공기를,댄 샌딘(DanSandin)

은 이미지 가공기를,우디와 스타이나 바술카 부부(Steina& WoodyVasulka)는

후에 방대한 양의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디지털 영상

장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이러한 비디오 기술의 발전은 흑백 영상물을 컬러

화하거나,기존의 영상을 변형시켜 추상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등 표현의 영역을 대

폭 확장시켰다.

1971년 비디오 기기의 기능이 재생,되감기,빨리 보기 등으로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비디오 아트는 미술계에 널리 수용되기 시작하였다.1969년 미국 뉴욕의 하

워드 와이즈 갤러리에서 열린 ‘창조적인 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은 비디오 아트에 대

한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2년 후,‘전자 예술 혼합(Elctrocnic

14)이용우,『비디오 예술론』,문예마당,2000,pp.12-19.참조.
15)김홍희,『페미니즘,비디오,미술』,재원,1998,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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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Intermix)’이 예술가들의 비디오를 위한 판매 조직으로 설립된 후,더 많은 전

시회와 다양한 유통방식이 뒤를 이었다.1970년 뉴욕 주의 시라큐스 에버슨 미술관

은 ‘회로:비디오 설치(Circuit:A VideoInstallation)'전을 열었으며,1972년 볼로냐

시립 미술관은 '비디오 레코딩’전을 열었다. 같은 해 NBK(Neuer Berliner

Kunstverein)에서는 첫 비디오 컬렉션이 설립되었으며,1974년 쾰른 잉그리드 오펜

하임의 갤러리에서 비디오 스튜디오가 열었다.1977년의 열린 카셀 도큐멘타는 ‘비

디오 테이프는 텔레비전과 같지 않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비디오 아트의 대표적

인 작품을 볼 수 있는 국제적인 비디오 전시회를 열었다.그 전시회 오프닝은 위성

중계로 텔레비전에 생방송 되었다.16)비디오 작업을 집중 조명한 카셀 도큐멘타는

‘미디어 도큐멘타’로 불리며 1970년대 비디오 아트의 성공을 이끈 대표적인 사건이

라 할 수 있다.

마샬 맥루한의 ‘매체는 메시지이다(TheMedium istheMessage)'라는 당시의

유행어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선 30분 짜리 <매체는 매체이다>라는 제목의 실험

방송을 제작한 보스턴의 WGBH,텔레비전 매체의 예술을 지원한 샌프란시스코의

KQED,뉴욕의 WNET17)등의 실험방송 프로젝트와 상주예술가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70년대 비디오 아트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당시 매체

예술센터와 매체예술기구들은 매체에 바탕을 두고 있던 새로운 형식의 예술 생산

과 전시의 기회를 확대하였다.또 새로운 예술형식을 수용하는 대중들에게도 중요

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18)

이러한 1970년대 비디오 아트의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인 보급의 움직임은 빌

비올라가 있었던 시라큐스 대학에도 영향을 미쳤다.시라큐스 대학은 1971년 최초

로 비디오 부를 개설했으며,대학 내 시라큐스 에버슨 미술관(EversonMuseum of

Art)은 최초의 비디오 전문 큐레이터 데이비드 로스(DavidRoss)19)를 채용하였

다.비올라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데이비드 로스 아래 비디오 테크니션으로 일

16)실비아 마르틴,『비디오 아트』,안혜영 역,마로니에북스,2010,pp.12-13.
17)1972년 설립된 뉴욕의 공영방송 WNET의 텔레비전 스튜디오는 록펠러 재단과 뉴욕 주 예술

위원회,국립예술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예술가들에게 방송과 비디오 기술을 보급하였다.
18)이용우,op.cit.,pp.161-163참조.
19)데이비드 로스 (DavidRoss:1949~)미국 뉴욕의 시라큐스대를 졸업하고,시라큐스 에버슨

미술관에서 비디오 전문 큐레이터로 활동했다.이후 롱비치 미술관,버클리 대학 미술관,보스

톤 ICA(TheInstituteofContemporaryArt),휘트니 미술관에서 1백여 회가 넘는 20세기 미

술 전시를 기획했으며 현재 SFMOMA 관장으로 있다.로스는 빌 비올라가 1995년 베니스 비

엔날레에 미국 대표작가로 참여하고 1997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의

개최 등 비올라를 국제적 무대에 알린 세계적인 큐레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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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빌 비올라, <정보>, 비디오 테이프, 
30분, 1973.

했다.이때 비올라는 비디오 매체의 선구자였던 피터 캠퍼스(PeterCampus)와 백

남준,프랭크 질레트(FrankGillette),존 다우니(JuanDowney)등 매년 비디오 아

트의 진화하는 실험적 전시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비디오 아트를 시작했던 1970년대는 모든 비디오 매체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다.

백남준의 작업과 같이 실제 하드웨어의 이미지 조작과 간섭,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과 비토 아콘치(Vito Acconci)와 같은 퍼포먼스 아이디어,레스 레빈(Les

Levine)과 프랭크 질레트,아이라 시더(IraSnyder)의 공간에 상영된 영화적 몽타쥬

등...”20)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비올라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비디오 스튜디오인

Art/Tape/22의 기술 감독으로 있었다.1974년에는 최초로 칼라 비디오 카메라가

시장에 출시되고,컴퓨터로 조작 가능한 비디오 편집기능이 나왔다.21)

비올라는 1975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신의 초기 테이프 작품들을 ‘교훈적’이었

으며,매체가 바로 내용이었고 테이프를 만드는 행위가 곧 비디오에 대해 무엇인가

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회고한다.22)

비올라의 비디오 매체의 실험기를 대표하

는 작품인 <정보,1973>(도.1)는 비디오테이

프 리코더가 지닌 전자공학적인 요소의 유희

를 보여준다.신호를 못잡은 텔레비전에서 흘

러나오는 구부러진 선들의 움직임을 연상시키

는 불안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변

형을 유지한다.그는 이러한 이미지가 실은

비디오 녹음기의 입력과 출력을 잘못 연결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였다.23)

20)JohnWalsh,op.cit(2002).,p.27.
21)비올라는 Art/Tape/22에서 기술감독으로 있던 시기에 백남준,알란 카프로우(AllenKaprow),

대니스 오펜하임(DennisOppenheim),비토 아콘치(VitoAcconci),더글라스 데이비스(Douglas

Davis),피터 캠퍼스(PeterCampus)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
22)J.Hoberman(1987),「TheReflecingPool:BillViolaandtheVisionaryCompany.In『Bill

Viola:InstallationsandVideotapes』,BarbaraLondon(ed.),pp.63-64.

태현선,「빌 비올라의 탄생과 죽음 주제 연구⌟,『삼성미술관 연구논문집』,제 4호,2003년

4월,p.55에서 재인용.
23)BillViola,『ReasonsforKnockingatanEmptyHouse:Writings1973-1994』,TheMIT

Press,Cambridge,1995.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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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빌 비올라, <후각 작용>,  비디오 테이프

, 2시간 34분, 1974.

도판 3) 빌 비올라, <논-다이어리 크리머>,    
    비디오 테이프, 5분 19초, 1975.

1974년의 작품 <후각작용>(도.2)은 싱

글 카메라로 한 공간 안에서 다섯 가지 분

리된 행동을 촬영하고,흐릿한 이미지로 과

거의 행위를 한 화면 위에 중첩시켜 인위적

인 현재를 나타냈다.의자,종이박스가 올려

진 테이블,사다리가 보이며,안경을 쓴 남

자는 천으로 테이블을 닦고 있다.그는 바구

니를 어깨에 매기도 하고,상자를 들기도 하

고,테이블 위의 물건을 밀기도 하고,마이

크를 들기도 한다.이 모든 남자의 움직임은 때로는 개별적으로,어느 순간에는 하

나의 움직임으로 통합되어 보인다.한 화면에 겹쳐진 다양한 행동들은 오버랩핑

(Overlapping)으로 제시되며,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위적인 현재를 표현했다.

1975년 작 <내 주근깨에 들려줄 소울 음악 연주>는 등 위에 확성기를 올려놓

은 채 카메라 앞에서 퍼포먼스를 연기했다.같은 해 작 <논-다이어리 크리머>(도.

3)는 커피 잔에 반사된 자신의 이미지가 커피

를 마시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두 작품

모두 이미지 조작의 초기 실험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1970년부터 1976년까지 이루

어진 이미지의 조작과 편집을 통해 비디오

매체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는 이후 종교적

관심과 여행을 통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

게 된다.이러한 그의 행보에 따라 그의 비디

오 작업 방향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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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빌 비올라,<그는 당신을 위해 눈물 흘
린다>,프로젝터,구리 파이프,어안렌즈,카메라,
드럼,3.7×7.9×11m,1976.

2. 인간에 대한 탐구 : 1976년-1990년대 후반 

프리드만 맬쉬와 롤프 라우터 등 많은 연구자들이 비올라의 비디오 작업의 첫

전환기로 보는 1970년대 후반은 작품에 종교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

다.전환기의 첫 작업인 1976년 작 <그는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린다>(도.4)는 비디

오 카메라와 폐쇄회로를 이용한 설치작품이다.어두운 전시장 천정에 길고 가느다

란 동파이프가 매달려 늘어져 있고,지면 가까운 곳에는 작은 북이 설치되어 있다.

밸브가 달린 파이프의 끝에서 작은 물방울이 서서히 맺혔다가 떨어진다.위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은 북의 올림판 위로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게 된다.소리는 증폭기

에 의해 확대되어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지며,마치 교회나 절 내부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24)

물방울의 나타남과 사라짐의 과정을 담

고자 밸브 바로 뒤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클

로즈업으로 물방울을 촬영하고 있다.동시

에 카메라 뒤쪽 벽면에 이 이미지가 거대한

크기로 확대되어 투사된다.관람자가 파이

프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그 관람자의 모습

은 물방울의 곡면에 반사되어 거꾸로 상이

맺히게 된다.벽면에 거대하게 확대된 물방

울의 이미지에서 반사된 관람자의 모습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비올라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물방울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순간마다 물방울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했다.극히 작은 결정에 지나지 않은 물방

24)시라큐스 대학시절부터 전자음악을 공부한 비올라는 작품에 음향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1970년대 초 데이비드 튜더와 함께 음악그룹 ComposerinsideElectronics에서

활동하였으며,1975년에 비올라는 음향기술과 사운드 디자인을 연구하는 밥 비엘레키(Bob

Bielecki)와 함께 다양한 음향 제작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였다.이후 1977년 조지 루카스

(GeorgeLucas)에 의해서 영화에 도입되기 시작한 입체 음향 시스템(DolbySurround)을 작

품에 적용하여 거대한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의 정신적 세계에 대한 초월성 등 비가시적 세계

를 나타내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비올라의 소리의 효과에 대한 초기 실험작으로 1976년

<TheSpaceBetweentheTeeth>에서 인간의 반복적인 고성에 의한 소리현상과 물리적인

현상을 보여줬다.비올라 작품의 소리와 입체음향의 도입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Rhys

Davies,「TheFrequencyofExistence」inChrisTownsend(ed.),op.cit.,pp.143-15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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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의도는

소우주(microcosm)안에 대주우(macrocosm)의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비올

라의 동양적인 종교의 시각을 보여준다.25)이 작품은 본질적으로 불교의 윤회26)와

같은 동양사상에 대한 비올라의 관심에서 출발한 것으로,삶의 순환에 대한 연구를

보여준다.이후 작가는 서로 교차하며 사라지는 이미지들의 연작들로 발전시키게

된다.

비올라의 동양에 대한 관심은 1970년 초 시라큐스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이어

진다.그는 대학 시기부터 선불교 학자였던 스즈키 다이세츠(D.T.Suzuki)의 책을 접

하기 시작하였고,코란과 신비주의자 루미(MevlanaJalaleddinRumi)의 시,인도 미술사가

아난다 쿠마라스와미(AnandaK.Coomaraswamy)의 동양예술에 관한 저서도 탐독하

였다.27)1970년대 중반부터 비올라는 인간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서 종교적인 의

식의 원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동양의 여러 곳을 여행 하였다.28)이러한 그의 연구

와 체험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학창 시절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전후의 시기는 유럽과 미국에서 각기

학생운동과 베트남 반전(反戰)운동 등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 가치관

과 체계에 도전하던 저항과 부정의 시기였다.서구 문명과 사회를 지탱해오던 합리

주의와 과학적 사고에 대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젊은 세대

는 히피문화에 빠져들게 되었다.이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

25)작업 노트에서 비올라는 고대철학을 언급하며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개념으로 상위 질서의

모든 것은 하위질서의 현현과 작용에 반영된다고 적었다.BillViola,Ibid,p.42.참조
26)불교에서 윤회는 윤회전생(輪廻轉生)또는 생사유전(生死流轉)으로 태어나서,늙고,병들어 죽

는 것의 반복을 의미한다.
27) Elizabeth Ten Grotenhuis,「Something Rich and Strange-BillViola'sUsesofAsian

Sprituality⌟ inChrisTownsend(ed.),op.cit.,p.163.
28)빌 비올라는 1976년 남태평양의 솔로몬 섬을 여행하며 원시인들의 전통음악과 춤을 카메라에

담았다.1977년에는 자바,발리,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자연과 전통 그리고 예술품

에 매료되어 머물렀다.그리고 같은 해 현재 사진가이자 그의 조수로 일하고 있는 키라 페로

브Kiraperov)를 호주 여행에서 만나게 된다.1980년부터 81년까지 일본에서 비디오 기술과

전통문화를 연구했으며,1982년에는 인도 최북단의 티벳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라다크

(Ladakh)에 기거하면서 종교 미술과 불교 사원의 예배의식을 기록한다.1983년에는 미국의

LongBeach로 돌아와서 인간 육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MemorialMedicalCenter에 주

재한다.같은 해에 California의 Valencia에 있는 CaliforniainstituteoftheArts에서 비디오

매체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또한 1984년에는 California의 SanDiego의 동물원에서

동물의 본능과 지각 능력을 연구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다.이후 그는 남태평양의 피지 섬으로

여행하면서 Suva종족의 전통중 하나인 ‘불위를 걷는 사람’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1987년

에는 미국으로 돌아와 남서부의 고대 미국 원주민의 고고학적 자취와 바위에 그들의 새겨놓

은 흔적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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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양의 문화와 종교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

다.29)

빌 비올라의 작품에 드러나는 동양적 사상에 관한 전기적 기록들은 거의 모두

그가 일본에서 체류한 시기인 1980년부터 1981년을 언급한다.비올라는 일본에서

‘일본·미국 창작예술 지원비’로 18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며,비디오 기술과 그곳의

전통문화를 연구한다.1981년 소니의 아츄기 연구소(AtsugiLaboratories)에 주재하면

서 미술작품을 제작하는데,이때 슬로우 모션 기법30)등 비디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또한 이 시기에 불교의 선사상에 도취하여 선승이자 화가인

다이엔 타나카(DaienTanaka)로부터 수묵화와 명상을 배웠다.당시 그가 선(禪)31)

수행을 통해 얻은 것은 정신적인 자기훈련의 방식과 생(生)과 사(死)의 초월적 사

고에 대한 개념이었다.일체의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본래의 적나라한 자기에게 돌

아가고자 하는 선(禪)은 생사(生死)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추구한다.이처럼 선

의 깨달음이란 참된 자기를 아는 것이며,소멸은 자유로운 눈에 비친 부자유로운

자기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치는 것이다.32)비올라의 동양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선(禪)불교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힌두교,이슬람 신비주의와 수피(Suf

i)33)까지 포함한다.이러한 동양적 사상과 종교의 연결은 그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

을 미쳤다.

비올라는 자신의 영적 근원의 자료가 되는 불교 경전,코란,수피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인간에 대한 탐구를 설치와 대형 영사 방식으로 표현하였

29)종교와 영적인 삶에 비올라가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밀접한 영향을 미

쳤다.1960~1970년대 전후 서구는 합리주의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닐스 보어(NielsBohr),베

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Heisenberg)등 많은 지식인들이 동양으로 눈을 돌렸다.태현선,

op.cit.,pp.50-51참조.
30)슬로우 모션은 피사체의 움직임을 실제보다 매우 느린 동작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비디오

의 표준속도로 촬영한 다음 이것을 느리게 재생시켜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 내거나 표준속도

보다 빠른 고속촬영으로 얻어진 영상을 일반적인 속도로 재생한다.일본 시기 이후 비올라의

작품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은 슬로우 모션 기법에 대한 효과와 작품에 나타난 양상은 2

장의 Passion시리즈 표현매체와 기법적 특징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1)국제 용어로 젠(Zen,禪,선)이라 불리며 대표적인 일본 문화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노장 사

상의 영향을 받은 선불교의 기원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발전하면서,교리의 해

석에 치우쳐 관념화된 불교 사상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극복하고자 하는데서 발

전하게 되었다.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이원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마

음을 비우고 집착에 벗어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32)유전성산,『선과 일본문화』,한보광 역,불광,1995,p.42-49.
33)수피(Sufi)는 이슬람교의 순수주의 종파로 금욕과 명상 그리고 고행을 통해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도모하는 자기 수양의 성격이 강하다.이는 동양의 전통 종교와 흡사한 특징을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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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빌 비올라,<십자가의 성 요한
을 위한 방>,설치,1983.

도판 6)빌 비올라,<통과>,흑백 비디오 테
이프,모노사운드,54분,1991.

다.1983년 작 <십자가의 성 요한을 위한 방>

(도.5)은 처음으로 인간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대비를 시각화하였다.어두운 전시실에

들어서면 관객은 나무 구조물로 된 작은 방과

함께 벽면에 상영되는 거대한 산맥의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방에

는 나무 탁자 위에 조그마한 물주전자와 유리

잔,소형 모니터가 놓여있다.그 모니터에서는

녹색의 선명한 산악지대를 찍은 비디오 이미지가 보인다.전시실 안에는 이 산의

평화로운 이미지와 어울리는 스페인어로 시가 읊어지고 있다.거친 흑백비디오로

벽면에 투사되는 가파른 산맥의 이미지는 방안을 울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자연의

거대한 힘을 상징하고 있다.비올라는 16세기 스페인의 카르멜회 수도사였던 신비

론자 후안 데 라 크루스(JuandelaCruz)의 일화를 언급한다.다른 신자들과 함께

카르멜회의 개혁을 시도했던 그는 수도원의 독방에 갖혀 반 년 이상 고문을 당하

였다.그 당시 수도사는 신과의 정신적 통로로써 시와 고행에 관해 논하였다.작은

방과 그 안의 모니터에 나타난 평온한 산의 모습은 수도사의 내적인 세계를 보여

준다.외적 세계를 상징하는 거친 산과 수도사의 정신성을 나타낸 목가적인 작은

방의 대비를 통해 이 작품은 외부세계의 힘을

이겨낸 인간의 내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다.34)

비올라에게 종교는 인간 자체와 인간이 느끼

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접

근 방법이었다.1991년 작 <통과>(도.8)는 인간

의 삶,그중에서도 탄생과 죽음을 주요한 테마로

삼았다.어머니의 죽음을 담은 최후의 장면과 자

신의 첫 아들의 탄생의 이미지를 교차 삽입하였

다.1991년 이후 탄생과 죽음은 빌 비올라의 작

품 세계를 관통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되었다.35)1992년 작 <하늘과 땅>

34)노수진,「백남준과 빌 비올라의 비디오아트 작품 비교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pp.

42-43.
35)비올라는 1991년 어머니의 죽음과 아들의 탄생을 연이어 경험하였다.이는 동양적 사고에 심

취해있던 비올라에게 죽음이 종결이 아니며,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불교의 윤회설과

도 같은 순환적 세계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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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빌 비올라, <하늘과 땅>, 비디오 설   
치, 3.7×7.9×11m 1992.

도판 8) 빌 비올라, <교차>,  비  

디오 설치, 4.9×8.4×17.4.m, 1996.

(도.7)은 죽어가는 어머니와 자신의 갓난 아들

의 모습을 위 아래의 수직으로 맞붙여 놓은 두

개의 모니터에 담았다.가까이 붙은 두 모니터

에는 서로의 얼굴이 반사되어 비쳐 보인다.이

는 죽음과 탄생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동양

의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1996년 작 <교차>(도.8)는 불과 물의 반

대되는 자연의 힘에 의해 소멸의 절정을 맞

이하는 인간의 형상을 보여준다.전시실 가운

데 놓인 거대한 스크린 위로 각각의 반대편 양 끝에 설치된 프로젝터는 앞면과 뒷

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펼친다.관객은 이 두 가지 장면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없다.오직 스크린의 옆을 지나쳐 다른 화면을 시야에 담았을 때에만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관객의 이러한 행위는 작품의 제목 <교차>와 연결된다.검은 화

면으로 시작한 작품은 몇 분 뒤 먼 수평선의 끝에서 관객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흐릿한 물체를 보여준다.무엇인지 알아채기 힘든 작은 형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가까워지면서 극도로 느리게 걸어오는 인간임을 알 수 있다.인간의 형상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밝은 색 바지에 푸른 색 상의를

입은 평범한 남자가 관객의 바로 앞에 선다.화면의 3

분의 2이상을 차지한 커다란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은

뒤에 나타날 상황을 짐작할 수 없게 한다.곧 바닥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불꽃은 점점

더 크게 위로 퍼져 나가며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이

와 함께 방안에 울리는 불꽃의 성난 소리는 관객의 정

신적 반향을 키운다.반대편에 있는 다른 화면은 처음

5분간은 동일한 장면을 보여준다.이후 관객 앞에 선

남자 머리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물방울은

물줄기로 바뀌고 곧 폭우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격류와도 같은 물에 휩쓸

린 남자는 텅 빈 검은 화면만을 남기고 사라진다.커다란 작품의 크기와 음향효과

는 스펙타클한 감각을 만들어 내며 관객을 압도한다.비올라는 자기소멸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해야만 하는 죽음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한 존재의 초월과 자유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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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상이나 철학은 비올라에게 가시적인 세계에서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탐

구를 확장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그에게 모든 종교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에 답을 구한다는 점과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의 극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그리고 비올라 스스로 자신의 작업이 종교의 실천과 수행

과 맞닿아 있으며 서구 문명이 단절시켜온 몸과 정신의 융합임을 늘 피력해왔다.36)

삶의 영적인 면은 우리 존재의 본질 속에 짜여있다.이것을 감추거나 그래서 사람이

냉정하거나 매몰차게 변해도 거기에는 자각,계시,혹은 깨달음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이다.이 긍정적 잠재력은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의 기본 바탕인 것이다.하지만 물질적

인 세상을 영적 세계의 반대편에 놓을 필요는 없다.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몸이 바로 오감에 의해 감지되는 영혼이다”라고 했다.물질과 영

혼의 본질은 하나다.현재 테크놀로지의 변혁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37)

결국,그에게 있어 예술은 인간에 대한 탐구로써 존재와 본질에 대한 사유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비올라는 당시 최첨단 매체인 비디오가 정신 영역과 현실,

의식과 무의식,삶과 죽음 간의 중재적 역할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도구로 여겼

다.시간과 공간의 조작이 가능한 비디오 매체를 통해 비올라는 직선적인 서구의

시간과는 다른 동양의 순환적인 시간관에 착안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영역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대 사회는 종교와 철학의 거대주제인 탄생과 죽음,존재 등의 본질적인 질문

들에 소흘함으로써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비올라는 주장한다.그는 기

계와 기술,시장 등 물질적인 발달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의 성숙에는

도움이 될 수 없으며,‘삶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야 말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위

대한 주제라고 말한다.비올라는 인간이란 자연의 일부분이며,인간의 근본은 자연

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변화와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그리고 ‘변화와 그 과정’이라

는 것은 곧 탄생과 죽음을 의미한다.38)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은 본래 종교의 절대적인 영역이었다.빌 비올라는 마치 종

36)김세리,「빌 비올라의 작품들에 드러난 동양적 정신성 연구 :랄랑티(ralenti,저속촬영)기법

을 중심으로⌟,『한국미학예술학회지』,제 20호,한국미학예술학회,2004,pp.266-267.
37)비올라는 탄생과 죽음,인간 관계 등 삶의 근원에 대한 자신의 작업 경향에 대해서 진리에

도달하려는 선 사상,불교,노자 등의 동양적 사상과 맞닿아 있음을 언급했다.함양아,「깊은

호흡과 느린 시선의 환영」,『월간미술』,2003년 4월,pp.139-140.참조.
38)태현선,op.cit.,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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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행했던 것처럼 실제와 환상,정신과 물질,죽음과 탄생 등의 근원적 세계를 탐

구했다.그가 비디오 작업을 시작했던 1970년대 서구의 반성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동

양적 세계에 대한 탐구는 그의 작품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비디오에

대한 매체적 실험기를 지나 1980년대 후반까지 비올라는 외부적 세계로서의 자연과

인간의 정신 영역을 작품의 주요한 테마로 삼았다.1990년대 이후,죽음과 탄생의 반

복적 연구는 보다 분명해지는데,그는 인간 존재의 죽음이라는 필연적 숙명의 드러냄

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동양의 순환적 세계관을 제시하였다.이때 비올라는 주로 거

대한 화면과 음향효과로 인간 정신의 무한성과 초월적 힘을 나타냈다.인간에 대한 탐

구를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해온 빌 비올라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종교화를

모티브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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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빌 비올라의 Passion 시리즈와 기독교 종교화 

1. 기독교 Passion의 개념과 이미지 양상   

빌 비올라는 고딕 말부터 르네상스 시기 그리스도의 수난을 주제로 한 기독교

종교화를 바탕으로 Passion시리즈를 제작했다.본 절은 Passion시리즈의 구체적

인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기독교의 Passion즉,그리스도 수

난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고,이에 따라 기독교 종교화에 나타난 이미지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1) 기독교 Passion의 개념과 의미 

Passion의 그리스어 어원은 파토스이다.파토스의 그 어원은 ‘당하다,견디다,

참아내다,감수하다,무엇인가에 의해 지탱되다’의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는 파스코

(πάσχω)에 있다.주체가 감내하는 수동적인 상태인 파토스는 자기에게 미치는 어

떤 작용에 대해 주체가 겪는 불행,사랑,증오와 같은 감정도 포함한다.고대 그리

스 인들은 자기 상실에 이른 인간,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인간의 수동적인 상태로 Passion,즉 정념으로 생각하였다.신에 의한 초월적

이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여겼다.39)

중세 이후 기독교에서 그리스의 파토스 개념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십자가 처형

에 관한 내용과 연관을 맺게 된다.기독교에서는 Passion을 그리스도의 수난의 뜻

으로 사용된다.40)수난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으

로 십자가 처형을 절정으로 하는 일련의 사건이다.4대 복음서41)에 거의 공통적으

39)박인철,「정념의 근원」,『탈경계 인문학』제 3권,3호,2010,pp.121-122.
40) Richard Meyer(ed.),『REPRESENTING THE PASSION:History,Bodies,Visions』

GettyResearchInstitute,2003,p.2.
41)4대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성서로 마태오,마르코,루가,요한 복음서가

있다.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마태오 복음은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신앙

적 삶의 모범으로 제시했으며,마르코 복음은 로마인에게 쓰여진 것으로 당대 죽음과 부활만

을 믿던 교회에 그리스도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을 일깨우고자 서술되었으며,루가복음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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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된 내용에 의하면,그리스도는 고난이 오는 것을 예감하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42),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여호와에게 기도한 후43),배반자 유다의

인도 아래 체포되어 총독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44),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

으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45)

그리스도의 수난은 그리스도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수난,메시아적

본성을 밝히는 수난,순교자 그리스도서의 수난,설교와 예식의 내용으로서 수난,

신앙생활의 표본으로서 수난 등 기독교 복음서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 받

았다.46)

수난의 절정으로서 그리스도가 맞이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의

미를 강조한다.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한 인간의 역사로서 전하는 것

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의 일대기로서 부활을 전제로 서술했다.수

난 또한 부활 없이는 그리스도의 비참한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복음서들은 수난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할 것임을 예고했다.47)하느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힌 자로 드러내었고,부활을 통하여 메시아임을 계시했다.마르코 복

음은 그리스도가 맞이하는 죽음과 부활을 하느님의 계시와 힘이 실현되는 놀라운

한 계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묘사했으며,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양시켜주기 위

해 신적 성품을 강조했다.
42)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은 신약성서에 기술된 장면 가운데,그리스도가 수난을 당하기

전날 밤,열두 제자들과 함께 가진 저녁식사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다.수난의 전조로

서 그리스도는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이 중에서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밝힌다.베드

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세 번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라 듣는다.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각각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나누었고,이 예식을 영원히 기

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성체성사 또는 성례전은 여기서 유래했다.
43)‘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장소나 사건’의 뜻인 겟세마네(Gethsemane)는 그리스도가 체포되기 전

날 밤 홀로 기도를 한 곳이다.“주여,주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마르코복음,14장 36절),잔은 곧 들게 될 고통

의 잔(수난)을 뜻한다.그리스도가 기도를 올릴 때 주변을 지켜야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44)체포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의회에서 재판을 거쳐,당시 로마의 총

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다.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신하고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배심원들의 압력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한다.
45)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이튿날 아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 신을

모욕했다는 중죄인으로 십자가 나무 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게 된다.
46)이홍기,「그리스도의 수난」,『신학전망』,제 49호,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1980,p.

44.
47)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야하는 길을 공개하신다.고난을 겪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제자들

에게 하시는 중이다.(마르코복음,8장 31절),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있었으며,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살해할 것이며,그는 살해 당한 후 세 날들 후에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

이다.(마르코 복음,9장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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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으로 서술했다.수난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기적을

증명한다.부활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따르며 봉사와 희생의 신앙적 삶에 대한

믿음이자 근거가 된다.48)

수난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본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

다.그리스도는 스스로가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하려 하지 않

았다.하지만 수난 중에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49)임을 시인하게 된다.그리스도

는 빌라도 앞에서 구약에서 언급된 메시아로서 ‘유다인의 왕’임을 밝혔다.이후 빌

라도는 그리스도를 칭할 때 ‘유다인의 왕’으로 반복하여 부르며,군사들이 조롱할

때 또한 이 칭호를 사용했다.이렇게 수난의 절정에 이르러 밝혀진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본성이 봉사,희생,고난,죽음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을 깨닫게 한다.특히 마르코 복음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메시아적 활동의 귀결이자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되는 배경으로서 설명하며 그리스도 수난의 행적에서 메시아

의 근본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50)

수난은 또한 의연한 순교자로서 그리스도를 상기시킨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으로 향하던 길에서 자신의 수난을 예고한다.이는 그가 수난을 피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하고자 나섰음을 나타낸다.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위태로운 운명을

자각하고 있었다.51)신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어기며 당시 율법을 경시하는 그리스

도의 태도와 행동 자체가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었다.그리스도는 이러한 자신의 운

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올리브 산에서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마주

나아갔다.그는 자기를 잡으라고 요구했으며 제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금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유죄를 내린 빌라도를 포함하여 그리스도 모두 그가 죄가 없음

을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에 순응하는데,이것은 구원사의

결정적인 계기이며,그가 하느님에 대한 헌신과 인류에 대한 섬김을 의미한다.그

리스도는 고통의 길에서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52)

48)도널드 시니어,『 예수의 고난』,박태원 역,분도출판사,1990,pp.180-184.
49)메시아는 성서에서 구주 또는 구세주를 뜻한다.헤브라이어의 māša(기름을 붓다)의 명사형

masiah(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어화 한 말(Christos)로 ‘그리스도’의 어원(語源)이 된 것

이다.구약성서에는 하느님의 대행자로서의 은사를 받은 자로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붙여진 이

름이었다.메시아의 역할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선택-계약 관계에서 그 중간을 다리

놓는 것으로,영(靈)을 받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죄를 씻는 제사의 희생제물 공여자,

재판장,새 생명을 통치하는 자 등의 의미가 있다.
50)최승규,「복음서 기자들이 본 예수님의 고난」,협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8,pp.15-16.
51)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찬미 받으소서!’하고

너희가 말할 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루가복음,13장 3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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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전례 및 예배에서 행하는 설교의

종합이라 할 수 있다.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의 의미를 상기시키거나,찬

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요한 묵시록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린양에 비유

하며 전례 의식으로 묘사했다.53)예배의 절정에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영원

한 구원과 축복으로 표현된다.이러한 전례,예배,복음서를 통해 전승되는 그리스

도의 수난은 기독교인이 품어야할 신앙의 길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수난의 길

에 대한 긍정과 적극적 참여는 그리스도 스스로도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었다.54)그

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수난을 신앙적 삶의 본보기로 전했다.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의 수난을 희생과 사랑의 증표로 제시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까지도

봉사를 해야 하는 이상적 실천으로서 나타냈다.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

하고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는 모든 이를 위하는 사랑을 내세운다.또한 어렵고 힘

겨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수난은 역경을 이겨내고 나아가야할 발자취이자 본보기로

작용한다.그리스도의 수난은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이 지녀야할 내적인 모범이자

기독교 정신의 토대를 이룬다.55)

52)잭딘 킹스베리,『이야기 마태복음』,권종신 역,요단출판사,2000,pp.145-146.
53)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느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해내신 어

린양은 영예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요한묵시록,5장 6절-14절)
54)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정녕 자기 목

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

할 것이다.(마르코복음,8장 34-35절)
55)이홍기,op.cit.,pp.54-5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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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 종교화에 나타난 Passion의 이미지 양상 

형상의 문자로 불리는 종교화는 기독교에서 신의 영광을 찬미하고 문맹자를 위

한 종교적 지식의 전달,신에 대한 상상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다.

기독교 종교화는 성서와 신앙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채택되었으며,주제와 표현의

방법은 각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종교적 변화의 흐름 속에 달리했다.그리스도의

모습과 수난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의 양상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초기 기독교 미술56)에서 주된 주제는 구원의 메시지

가 주를 이루었다.당시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 미술은 카타콤에서 시작됐으

며,로마의 장례문화를 계승하여 천장과 묘실 벽면을 자연주의 기법의 벽화로 채웠

다.카타콤에 주로 그려졌던 그림의 주제는 구약성서의 예언자 요나 고래 이야기,

노아의 방주,사자 동굴 속의 다니엘,아브라함과 이사악,바위를 치는 모세 등 신

이 기적을 일으켜 신도들을 구원하는 모습들이 주를 이루었다.이 시기의 그리스도

수난의 모습은 적절한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십자가라는 추상적 상

징으로 암시되었다.그리스도의 모습은 젊은이의 모습인 선한 목자57)로서 상당히

이상화된 이미지나 인류의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자를 의미하는 포도58),물

고기59)등 상징으로 표현되었다.60)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us)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

작된 기독교 미술은 4세기부터 1453년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

이 함락되기 전까지 약 1000여년 동안 찬란한 꽃을 피웠다.이 시기의 기독교미술

은 대게 비잔틴,로마네스크,고딕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56)기독교 초기 미술은 정교회가 분리되기 이전의 기간으로,대략 기원후 처음의 5세기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이탈리아나 지중해 서쪽 지역에 나타났다.
57)초기 그리스도 미술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이다.‘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

게 하겠느냐?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루가복음,15장

4절)
58)도미틸라 카타콤(CatacombofDomitilla)입구의 천장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포도가 그려

져 있다.‘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요한복음,15장 5절)
59)물고기는 로마 박해시대 신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던 암호로 그리스도를 가르켰다.‘예수 그리

스도가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히랍어의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ΙΧθΥΣ)가 된다.또한

그리스도가 행했던 기적으로 수많은 물고기를 낚은 일(요한복음,6장 1-13절),베드로가 물고

기의 입에서 금화를 찾은 것(마르코복음,17장 24-27절)등 성서의 내용과 관련됐다.
60)존 로덴,『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미술』,한길아트,2003,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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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굴리엘모,<십자형
패널>,300×201cm,1138, 사
르자나 대성당 소장.

비잔틴 미술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5세기 경부터 6세기에 전성기를 이루

었고 12세기 경까지 번영하였다.서양 헬레니즘과 동방 미술의 절충으로 볼 수 있

는 비잔틴 미술의 주제는 수난보다 절제된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치중했다.‘판토크라토르’와 ‘마에스타스 도미니’를 대표로하는 그리스도의 이미

지61)는 강력한 지배자로서의 모습이 강조되었다.62)

로마네스크는 11세기부터 12세기 유럽에서 성행한

미술이다.11세기는 카사노의 굴욕63)이 대변하듯 기독

교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힘이 강해진 교

회는 종교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십

자군 운동64)을 벌였다.로마네스크 시기의 기독교 미술

은 당시의 교회의 지배적인 힘을 나타내듯 위압적이고,

교화적인 내용으로,종교의 초월적인 감성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수난의 모습은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

은 초월적 성격 드러내며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

다.이를 대표하는 ‘승리자 그리스도’의 이미지에서 십

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눈을 뜨고,팔을 벌리고 서

있으며,고통에 찬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2세기 예술가 굴리엘모(Mastro

Gulielmo)의 1138년 작 십자형 채색패널(도.9)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정은 아프기

보다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뜬 당당하다.두 손과 두 발에 난 상처의 자국에는 마치

보석을 박은 것처럼 묘사됐다. 베를링기에로 베를링 기에리(Berlinghiero

Berlinghieri)의 1220년 작 <십자가상>(도.10)에 묘사된 그리스도 역시 앞의 작품

61)비잔틴 시기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이미지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라는 뜻의 ‘판토크라

토르(Pantokrator)’와 왕 중의 왕의 의미로 유럽에서 나타난 ‘마에스타스 도미니(Maiestas

Domini)’가 있다.이 이미지는 아몬드 모양의 타원형 후광에 둘러싸인 전신상으로 타원형 후

광 밖에는 상하좌우에 네 복음서 저자들의 상징물이 배치되어 있다.그러나 이렇게 날개 달린

네 복음서 저자들의 상징물은 비잔틴의 미술에서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좌우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알파벳인 IC그리고 그리스도의 XC라는 그리스

도의 모노그램을 적어 인간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냈다.1100년경에 제작된 다프니 수도원

의 판토크라토르에는 기독교 초기 미술에서 보였던 젊은 목자의 이미지에서 수염이 있는,근

엄한 표정에,지배자의 모습으로 묘사됐다.
62)크리스토프 베첼,『미술의 역사』,홍진경 역,예경,2006,pp.134-135.
63)카사노의 굴욕은 1077년,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오 7

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관용을 구한 사건을 말한다.
64)십자군 운동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중세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국가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대항하여 성지(聖地)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 대규모 군사 원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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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 베를링기에로 베를링
기에리,<십자가상>,176×141cm,1220
Lucca,VillaGuinigi,국립박물관 소장.

도판 11) 지오토, <애도>, 프레스코화,
200×185cm,1305,스크로베니 예배당 소장.

과 달리 배와 가슴 등 근육의 표현에서 해부학적

관심이 드러나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리

스도의 모습은 마찬가지다.수난의 기간 동안 채찍

을 맞고 고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

을 아는 이들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

습은 상상하기 힘들다.기독교 미술은 12세기 말까

지도 교리의 도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이 시기의

종교화는 그리스도나 성인의 성골 또는 실제를 대

신하는 역할의 그림이었으며,그림을 통한 교리 읽

기라고 할 수 있었다.그리스도의 수난과 관련된 묘

사 역시 고통에 대한 묘사보다 당시 지배적인 교리

의 해석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냈다.65)

그리스도의 모습은 12세기 중엽부터 14세기의 고딕미술에 이르러서야 인간적인

면모와 감정적 요소가 표현되었다.뾰족한 첨탑과 높은 교회 등 건축의 기념비적인

모습과 달리 화가들은 인간과 자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미술가들은 비잔틴,

로마네스크 시기에 잠들어있던 그리스의 환영주의적 기법으로 관심을 갖었다.성서

속의 이야기를 더욱 감동적이고 실제감있게 묘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딕 말기

화가 지오토(Giotto)는 이전의 생략되고 추상화된 표현으로 인해 찾아볼 수 없었던

공간감과 실제적 효과를 작품에 구현했다.지

오토의 1305년 작 <애도>(도.11)는 부드러운

명암을 통해 인물과 공간의 입체감이 표현되

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수난의 주제가 회

화의 주요한 대상으로 부상했다.그리스도가

겪었던 고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앙적 흐름

의 형성에 의한 것이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

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SanFrancesco

d'Assisi)66)가 있다.프란체스코는 당시 권위

65)이은기,「십자형 채색패널의 도상 변천과 종교적 배경-13세기 이탈리아」,『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제 1권,1989,pp.31-34.
66)이탈리아의 로마 가톨릭교회 수사,기독교 설교가,프란체스코회의 창설자이다.로마 성베드로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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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지운타 피사노,<고통
받는 그리스도>,목판에템페라,285
×316cm,1230,산 도메니코 교
회 소장.

적이었던 종교계를 벗어나 가난과 대중설교를 실천하고 복음을 근원으로 한 기독

교의 대중적 성격을 회복시키고자 했다.프란체스코와 그의 교단 프란체스코파는

종교 생활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그림을

통한 전교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미지의 힘을 빌려 종교심을 고양시키고자 했던 것

이다.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통해 만나고자 했던 그리스도는 ‘고통 받는 그리스도’로

서 고통 앞에서 기도하고,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했다.이러한 새로운 종교적 흐름

은 당시 종교 문학 『그리스도 수난에 대한 명상록』에 나온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상할 때 마음을 집중해 마치 그리스도의 수난을 실제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상상할

필요가 있다.슬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하는 수난을 우리가 직접 당하는 것처

럼 느낄 수 있으며,그리스도가 당신의 기도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67)

프란체스코의 영향으로 기독교 미술에서 그리스

도의 수난의 모습은 고통에 가득 찬 표현으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현실같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묘사되

었다.지운타 피사노(GiuntaPisano)의 1230년 작 <고

통받는 그리스도>(도.12)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는 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눈을 감고 있다.

활처럼 살짝 휘어있는 몸의 형태와 입을 굳게 다문

얼굴의 표정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감지할 수 있

게 한다.이후 그리스도 수난의 모습은 더욱 격렬하고

사실적으로 묘사 되었다.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상적

인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된,고통에 찬 그리

스도로 경배자들의 정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68)

기독교 종교화에서 수난의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 처형을 절정으로

단계로 나누어 나타내거나,몇몇 중요한 장면이 선별되거나,또 예루살렘 입성부터

전에서 구걸하는 걸인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껴 이후로 평생 가난한 삶을 결심했으며 아시시로

돌아간 그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속세를 떠난 종래의 수도사와 달리 현실에서 대중설교에

힘썼고,권위적인 종교계를 복음의 실천으로 바꾼 종교개혁자였다.
67)엘릭잰더 스터지스 편집,『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마로니에북스,p.77.
68)이은기,「성 프란체스코와 미술」,『미술사논단』,5권,1997.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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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마티아스 그뤼네발트,<그리스도 십
자가 처형>,이젠하임 제단화 중앙 패널,327.7
×298.5cm,1502,콜마르 박물관 소장.

부활까지 전 과정69)이 그려지기도 했다.복

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죽은 그리스도를 애

도하는 장면 등 종교문학의 영향으로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다.종교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화

가들은 그리스도 수난의 다양한 모델을 주제

로 삼았다.‘십자가 처형’은 수난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육체적 고통을 강조한다.성모 마리

아,막달레나,사도 요한,로마 병사들,서기

들,사제들,산헤드린 등이 함께 등장하며 비

탄에 빠진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실제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마티아스 그뤼네발트(MathiasGrünewald)의 1502년 작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

(도.13)은 이젠하임 재단의 중앙 패널로 고통에 찬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렬하게

표현했다.이 그림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하다.눈을 감은 그리

스도의 몸,고통으로 긴장된 근육,찢긴 하의,머리를 찌르는 가시관,채찍과 창에

찔리고 대못에 박혀 몸의 이곳저곳에서 흐르는 피,고통에 겨워 꼿꼿이 세워진 손

가락 등의 사실적인 표현은 보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한다.그리

스도의 고통은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과부의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팔에 기절해서 쓰러지고,향유 단지를 들고 있는 막달라 마

리아는 슬픔을 못이긴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다.고통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죽

어가는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류의 죄를 씻고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오

르게 만든다.특히,이 제단화가 위치했던 곳은 병원의 예배실이었다.환자들이 겪

고 있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우쳐 위로를 주었

다.70)

수난의 일화에서 십자가와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려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신도들이 울고 탄식하는 장면이다.로히르 반 데르

69)기독교 미술에서 수난은 시간순서에 따른 주요단계로 전과정이 묘사되기도 했다.그 단계로

최후의 만찬,사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리스도,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는 그리스도,간수

들에게 놀림당하는 그리스도,로마 총독 빌라도 앞의 그리스도,책형,가시관,에케호모(Ecce

Home,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빌라도가 한 말로 “자 이 사람이다”),십

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리스도,십자가 처형이 있다.
70)정은진,「미술과 성서,⌟ 애경,2013,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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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로히르 반 데르 웨이덴,<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목판에 유채,262×220cm,

1434,프라도 미술관 소장.

도판 15)로소 피오렌티노,<십자
가에서내려짐>,목판에유채,,331×
190cm,1521,이태리 볼테라 미술관
소장.

웨이덴(RogierVanDerWeyden)의 1434년

작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도.14)

는 열 명의 인물을 상자형 작은 공간 안에

배치했다.인물들은 거의 맞붙어 있으며,모

두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좁은 공간은 오

히려 한 눈에 들어오는 공간 압축으로 슬픔

이 지배하는 정서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

킨다.죽은 그리스도는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내려지고 있고,성모 마리아는 슬픔으

로 쓰러져 있다.붉은 옷을 입은 사도 요한

은 왼쪽에서 실신한 마리아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마리아 막달리아는 오른쪽 끝에

서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다.이 그림은 십자가로부터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그리

스도의 몸보다 죽음을 슬퍼하는 주변 인물들의 감정 묘사에 의해 관람자들의 정서

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71)또 다른 작품으로 로소 피오렌티노(RossoFiorentino)

의 1521년 작 <십자가에서 내려짐>(도.15)은 잿빛 색깔의 죽은 그리스도가 십자

가에서 내려지고 있다.그리스도는 고통에 시달리다 죽

음으로 인해 평온을 되찾은 표정이다.붉은 색 가운을

입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식을

읽은 성모 마리아의 다리를 부여잡고 있다.오른쪽 끝

에 위치한 사도 요한은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한다.푸른빛이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과

거의 아무것도 없는 희미한 배경은 등장인물들에 묘사

된 정서적 표현과 함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

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을 위해 제작된

종교화에도 그리스도 수난의 모델이 사용됐다.가장 대

표적인 주제로 슬퍼하는 성모의 반신상을 묘사한 ‘슬픔

의 성모’와 ‘비탄의 그리스도’가 있다.‘비탄의 그리스

도’는 대게 상반신을 벗은 채 등장하며 수난으로 인한

71)엘릭잰더 스터지스 편집,op.cit.,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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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손,발의 상처를 강조했다.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반신상은 수난의 이야

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보는 사람에게 격렬한 정서를 전달했다.슬픔을 강조하

는 또 다른 수난의 모델로서 ‘피에타’가 있다.경건한 동정,경건한 슬픔을 의미하

는 피에타는 어머니가 아들 그리스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

려진다.72)

기독교 미술에서 수난의 이미지는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십자

가를 매고 골고다 산으로 가는 그리스도,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십자가에

서 내려진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도와 병사들에게 조롱 받는 그리스도,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빌라도 재판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대중에 대한 절망 등 수난

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표현됐다.또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 등 주변 인물

을 주제 또는 구성인물로 함께 등장시켜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을 더했다. 수난

의 이야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문에 사용됐던 가시관,채찍,

십자가,못,옆구리를 찌른 창 등의 도구들을 같이 그려 넣기도 했다.73)

강렬한 육체적 고통과 슬픔이 표현된 수난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

모를 부각시켰으며,바라보는 이들에게 연민과 공감을 일으켰다.그리스도의 희생

과 사랑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신앙적 삶의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72)‘슬픔의 성모’,‘비탄의 그리스도’,‘피에타’는 Ⅳ장 Passion시리즈 작품을 분석하면서 보다 자

세하게 다루도록 할 것이다.
73)앨릭잰더 스터지스,op.cit.,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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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는 마리아의 두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

었다.나는 통제할 수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으며,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이후 나는 무

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다.본능적으로,정서적으로 완전하게 순환하는 피드백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그림과 나는 거울처럼 함께 울었다...학교에서 나의 훈련은 지적,지각적,

문화적 반응이었다:다시 말해 작품의 관찰자이지 참여자는 아니었다....그것은 분명히 나의

눈에서 조절할 수 없이 나오는 신체적 눈물을 포함하지 않았다.75)

도판 16)디에릭부츠,<슬픔에찬
성모>,오크패널에유채,36.8×27.9cm,
1470,런던내셔널갤러리.

2. 빌 비올라의 Passion 시리즈의 제작배경과 특징 

1) Passion 시리즈의 제작 배경 

Passion시리즈의 출발은 빌 비올라가 1998년 게

티 연구소(GettyResearchInstitute)에서 주재 연구원

으로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그는 미술사가,철학가,

문학가,음악학자들과 함께 1년 동안 ‘강렬한 정서들의

재현(TheRepresentationofPassions)’에 관한 연구 및

세미나에 참여했다.이들은 서양의 각 문화적 시기에

나타나는 놀람,슬픔,분노 등 인간의 극단적인 감정상

태의 표현에 대해 연구했다.비올라는 당시 연구소에

함께 있었던 역사학자 살바토레 세티(SalvatoreSettis)

와 심리학자 미카엘 로스(MichaelRoth)가 제기했던,

‘재현할 수 있으면서 또 실제로는 모두 드러나지 않는

정서의 강렬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74)

같은 시기 비올라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방문한 시카고 인스티튜트 갤러리(Art

InstituteofChicago)에서 디에릭 부츠(DierikBouts)의 1470년 작 <슬픔에 찬 성

모>(도.16)를 보고 강렬한 슬픔을 느꼈다.이는 작품을 통해 당시 죽어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의 슬픔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비올라는 여기서 기독교 종교화에 표현된 역사,시대,문화를 초월하는 강렬한

74)JohnWalsh,「Emotionsinextremetime⌟,BillViola'sPassionProject,『BillViola』,

MoriARTMuseum,Tankosha,2006,p.93.
75)「HansBeltingandBillViola」,JohnWalsh,op.cit(2002).,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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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빌 비올라, <이성의 잠>, 비디오 설치, 1988.

    도판 18)  고야, <이성의 꿈>, 
       에칭과 애쿼틴트, 21.6×15.2
      cm, 1797. 

정서의 동화를 경험했다.게티연구소에 있는 기간 동안 그의 관심은 중세와 르네상

스 시기 화가들이 나타냈던 강렬한 정서의 표현으로 옮겨졌다.이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비올라는 정서를 주제로 약 20여점의 Passion시리즈를 제작하면서 기

독교 종교화를 모티브로 삼았다.76)

기독교 종교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1988년 작

<이성의 잠>(도.17)은 고야 (Francesco

Goya)의 1797년 작 <이성의 꿈>(도.18)을

인용했다.고야는 책상위에 엎드린 남자의

머리 위로 부엉이,박쥐 등의 야행성 동물

을 묘사했다.이성을 상징하는 남자는 밤을

상징하는 동물들

에 둘러 쌓여 있다.이성이 잠들고 밤은 무의식적인 활동

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계몽주의에 의해 억압된 무의식

의 세계에 대한 해방을 표현했다. <이성의 잠>에서 비

올라는 전시장에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스텐드,모니터,

꽃병을 올려놨다.작은 모니터 안에는 잠에 빠진 남자가

보인다.주위의 세 벽면에는 짓는 개,파도,확대된 올빼

미의 날개 짓을 영사했다.비올라는 잠에 든 남자의 작은

모습과 벽면의 투사된 커다란 이미지들의 대조를 통해 인

간의 본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비올라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미국 대표 작가로 참가했다.‘가려진 비밀

들(BuriedSecrets)'77)의 주제로 열린 비엔날레 전시회에 그는 기독교 종교화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 <인사>(도.19)를 발표하였다.<인사>

는 야코포 카루치(JacopPontormo)의 1528년 작 제단화 <수태고지>(도.20)를 모

76)비올라는 게티연구소에 있는 기간 중 같은 센터 내에 있는 게티미술관을 많이 찾았으며,카스

파르 프리드리히(CasparDavidFriedrich)의 선사시대 무덤을 바라보는 남자의 소형회화의 신

비한 강렬함에 빠져있었다고 회고한다.또한 디에릭 부츠(DiericBouts)의 수태고지(Anunciation

와 만테냐의 동방박사 경배(TheAdorationfotheMagi)는 Passion시리즈의 제작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었다.JohnWalsh,op.cit(2006).,p.94.
77)비올라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대표작가로 선발되어 ‘속삭임의 방,베일,존재,톱,

인사’의 작품을 5개방으로 나누어 설치했다.4개의 방에서는 그의 작품에서 상대적으로 익숙

한 영상과 음향의 작품이 상영되었다.고전회화를 인용한 <인사>는 마지막 방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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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적 상황의 본질을 다루고 싶었다.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른 한

여인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그들이 서로간에 모른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의 불편함도...그것은 사람들의 개인적 삶

의 세부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78)

도판 19) 빌 비올라,<인사>,

4.3×6.6×7.8m,비디오설치,1995.

도판 20)야코포 카루치,<수

태고지>,나무 패널 위의 유

화, 202×156cm 1527, 카

포니 예배당

티브로 제작했다.마리아와 그녀의 사촌 엘리자베스,임

신한 여자의 구성은 분명하게 수태고지를 떠올리게 한다.

실물 크기의 세 여인은 작품 전반에 사용되는 슬로우 모

션으로 인해 극도로 느리게 움

직인다.성서 속의 인물로 등장

하지만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

다.작품은 화면 오른쪽에 위치

한 나이든 여자와 젊은 여자의

대화 장면으로 시작한다.대화는

화면 왼쪽에서 갑자기 등장한

임신한 여자에 의해 중단된다.비올라는 대화가 방해받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세 여인의 무의식적인 신체 언어와

표정의 변화를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했다.실제적인 삶과

시간에서 알아차리기 힘든 느낌들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

는 상태로 변화시켰다.

<인사>는 그의 작업에 새로운 출발을 보여줬다.인간에 대한 탐구로써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순환적 세계에 대한 인식과 죽음,탄생 등 거대 서사의 몰두에서 벗

어나 인간 자체의 경험적인 세계로 작업 성향이 변화하는 첫 번째 작업이다.

이 작품에서 성서의 이야기가 읽혀지는 것은 그가 원하지 않았으며 실수임을

회고했다.작품 <인사>를 통해 얻어진 그의 반성은 Passion시리즈의 작품 제작에

적용됐다.비올라는 Passion시리즈에서 기독교 종교화에 나타난 인간 정서의 강렬

함 자체만을 표현하고자 했다.이야기가 사라진,동기가 없는 순수한 상태의 정서

에 주목했다.이를 통해 관객이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작품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다.79)

78)JohnWalsh,op.cit(2002).,p.30.,이추영,빌 비올라의 「격정(ThePassion)시리즈⌟,『현대

미술관 연구』,국립현대미술관,2003,pp.253-254.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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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위에 나타나는 것은 삶의 부분이 될 수도,당신의 신체에 스며들 수도 있다.당신은

이러한 것을 취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생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은 개

인적,주관적,내밀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경험과 이해에 도움을 준다.80)

비올라는 자신의 작품을 단순한 미술품을 넘어 일종의 변화를 위한 교훈과 같

은 계기로 의도했다.자신이 생각하는 교훈적인 미술에 대해서 그는 산토리 미술관

(SuntoryMuseum OfArt)의 일화를 언급한다.당시 그는 관음상(觀音像)을 마주

하고 있는 여자를 보았으며,그 여자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단순한 이미지에 의해

일종에 기도,깨달음의 상태에 있었다.비올라에게 있어 미술은 미학적인 주제이기

보다 삶의 교훈이자 치료적인 기능을 갖는 것임을 강조했다.

비올라는 Passion시리즈에서 관람객들의 연민을 자아내는 고통,슬픔 등의 강

렬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독교 종교화의 전통으로 되돌아갔다.그는 고딕 말

부터 르네상스 시기의 기독교 종교화를 모티브로 삼았다.기독교의 상징과 형식이

나타난 Passion시리즈는 이전의 어떤 작품보다 종교적 테마와 분위기로 가득했다.

79)비올라는 작품 <인사>에 나타난 서사성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나는

매우 광범위한 이슈에 주목했기에,내가 이렇게 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갑자기 거기에 이야

기가 존재했다.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두가 편안함을 느꼈다.”JohnWalsh,op.cit(2006).,p.

92.
80)Ibid.,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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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ssion 시리즈의 표현 매체와 기법적 특징 

Passion시리즈는 빠른 속도의 35미리 필름으로 고속촬영81)과 슬로우 모션 그

리고 클로즈업 기법으로 제작됐다.이전까지 빌 비올라의 전형이 되었던 어두운 공

간에서 거대하게 영사되는 이미지,관객을 압도하는 음향,시각적 편집이 사라진

새로운 형식의 Passion시리즈는 일반적인 갤러리 벽면에 쉽게 걸 수 있고,이동이

가능한 크기의 소규모 액정 화면으로 제작됐다.82)

Passion시리즈에서 비올라는 마치 영화제작과 같이 감독이 되어 배우를 선정

하고,디자이너를 고용한 무대제작,의상,분장에 이르기까지 팀을 구성하여 작업했

다.비올라의 이전 작품 전반에 적용되었던 비디오 편집 기술은 싱글 샷을 통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83)전문적인 촬영팀과 무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비올라는 르네

상스 혁명을 예견했던 지오토를 언급한다.지오토는 당시 종교적 드라마의 재현을 위

해서 산,나무,건물,같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오브제들을 마치 연극적인 무대와 같

이 인공적으로 표현했다.지오토의 예를 따라 비올라는 어떤 특정한 정신적 현실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지상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84)

기존 작품과 대비되는 Passion시리즈의 또 다른 특징은 축소된 작품의 크기와

함께 음향의 사라짐이다.1998년 비올라는 25년간 작품을 회고하는 대규모 전시회

를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었다.85)전시회의 작품 대부분은 거대한 크기의 설치작품

이었다.당시 비올라는 이 전시회를 커다란 비디오 하드웨어로 만들어진,거대한

81)비디오 고속촬영은 일반적인 초당 24프레임보다 더 빠른 40프레임 또는 120프레임으로 촬영

되고 정상속도로 상영될 때 화면이 느리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초기 영화에서는 환상적인 분

위기의 연출에 사용되었으며 현대에 들어 폭발장면 등의 극적인 장면에 많이 사용된다.
82)이추영,op.cit.,,p.250.
83)싱글 샷(singleshot)은 스크린에 제시된 하나의 영상이 컷(cut)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비올라는 편집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재배열해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발전시켜왔다.1976년

작 <치아 사이의 공간>은 근접한 거리와 먼 배경의 공간을 교차 편집하여 낯선 공간감을 연

출했으며,1979년 작 <빛과 열에서의 초상화>은 사막을 배경으로 신기루와도 같은 환영의 이

미지로서 높은 열기에 의해 어른거리는 사람,자동차,오토바이 등을 나타냈다.비올라의 작품

전반에 걸쳐 편집기술이 사용되었다.1995년 작 <인사>에서 싱글 샷이 사용된 이후,Passion

시리즈는 카메라의 단일한 시점으로 시간의 멈춤이 없이 연속으로 촬영되었다.
84)함양아,op.cit.,,pp.138-142.
85)비올라의 회고전은 이후 미국과 유럽의 6개의 미술관에서 2년 동안 순회했으며,이 전시회를

통해 폭발적인 대중의 호응과 예술계의 관심을 얻은 그는 비디오 미술가로서의 국제적인 위

치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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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로 가득찬 방과 같이 느꼈고,자신의 작품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느꼈

다.86)이후 비올라는 작품의 정신적인 힘과 강렬한 몰입적 효과를 유지하면서,개

인적이고,친밀하며,좀 더 관리하기 쉬운 크기의 작품 제작에 몰두했다.이에

Passion시리즈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소규모 작품으로 구상되었다.15년간 작업

을 같이한 엔지니어 톰 페그린(Tom Paglin)은 1990년대 말 비올라에게 미국시장에

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LCD(LiquidCrystalDisplay)87)를 소개했다.LCD패널은

브라운관의 단점이었던 박스형태의 두께와 주사선을 없애고,실제 크기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선명한 색감으로 만들어 냈다.또한 적당한 크기와 얇은 두께로 인한 이

동성과 함께,프로젝션 상영을 위한 특별한 환경제어 없이도,평범한 갤러리의 벽

면에 어울렸다.비올라는 비디오와 텔레비전의 단점을 극복하고 마치 유화(oil

painting)처럼 크림과 같은 생생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LCD패널을 활용해 Passion

시리즈를 제작했다.88)

Passion시리즈에서 사라진 소리(Sound)는 비올라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였다.비올라는 대학시절부터 초기 비디오 작업과 동시에 음향학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1973년 백남준,존 케이지(JohnCage),커닝험(MerceCunningham),

데이비드 튜더(DavidTudor)와 함께 ‘ComposersinsideElectronics’그룹을 만들어

소리에 의해 구축되는 지각에 관심을 가졌다.플로렌스에 머물렀던 시기인 1974년

부터 1976년까지 그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교회들을 찾아가 공간 속에서 이루어

지는 반향 효과에 의해 어떻게 관람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내적 효과를 갖게 되는

지 살폈다.비올라는 소리(sound)를 빛과 같이 공간을 특징짓는 ‘물질적인 실제’로

이해했다.그는 음향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전시장의 공간적,건축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89)1976년 작 <이주>(도.21)는 반복적인 쇠 종소리로 전시 공간을 종교적

86)JohnWalsh,op.cit(2002).,p.198.
87)브라운관(CRT)는 19세기 말에 발명된 이후,100년이 넘게 TV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디스

플레이 장치에 널리쓰였지만 구조적 특성으로 장치의 부치를 줄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기존의 브라운관을 대신하는 LCD를 주역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해 TV 및 모니터 시장을 크게 바꿔놓았다.LCD는 화면이 30인

치 이상 커져도 10cm 이내로 제품 두께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정보 통신 환경 전반

의 모습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88)비올라의 기존의 작품들은 프로젝션을 상영을 통해 커다란 벽화와 비견될 정도로 미국적 스

펙타클을 보여왔다.이를 대표하는 1996년 작품 <TheCrossing>의 크기는 4.9×8.4×17.4m의

대형설치작품이다.LCD패널을 활용한 PASSION 시리즈는 40×60cm 정도의 작은 노트북 화

면 크기부터 갤러리의 고전회화를 연상시키는 2m 내외의 폭으로 제작되었다.
89)이지연,op.cit.,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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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빌 비올라,<첫 번째 꿈>,비디오
테이프,스테레오 사운드,56분,1981.

도판 21)빌 비올라,<이주>,비디오 테이프,

사운드,7분,1976.

분위기로 변화시키고 있다.1981년 작

<첫 번째 꿈>(도.22)에서 저음의 웅얼거

리는 소리는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들을 하

나로 묶어주는 통합 역할을 했다.1996년

작 <교차>(도.8)에서 비올라는 인간이 맞

설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드러내는

데,방안을 애워싸는 입체음향 효과를 사

용했다.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어두운 전

시장에 들어선 관람자들은 잠시 사라진 시

야가 회복되기 전,음향을 통해 먼저 작품에 담긴 정신적 세계를 느끼게 된다.이

처럼 작품의 성격을 정의하는 역할을 도맡았던 소리의 사라짐은 비올라의 작품에

커다란 변화였다.비올라는 Passion시리즈 제작을 위해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시

작하면서,침묵 속 절규가 오히려 관람자들

의 머리를 뒤흔들고 이전까지 스스로 녹음

했던 것 중 가장 거대한 절규라는 점을 발

견했다.작가의 관심이 고딕 말기 또는 르네

상스 회화의 강렬한 정서로 옮겨 갔을 때,

소리는 작품의 외부적 표현에 있어 불필요

하고 너무 설명적인 요소로 여겨졌다.90)

삭제된 소리와 더불어 Passion시리즈의

주요한 특징으로 비올라가 즐겨 써왔던 클

로즈업91)과 슬로우 모션은 배우들의 변화하

는 감정의 세밀한 관찰과 함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정서의 강렬한 세계를 경

90)DougHarvey,「Extremities」,LA Weekly,2003,Jan.pp.24-30.
91)클로즈업(Close-up)은 얼굴이나 손과 같은 작은 피사체를 확대하여 담아내는 촬영을 말하는

데,주로 피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게 된다.즉 클로즈업은 주로

표현성 자체를 위해서나 또는 특수한 극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특히 피사체를 극

단적으로 확대하는 촬영은 익스트림 클로즈업(ExtremeCloseup)으로,만약 클로즈업이 얼굴

을 확대하는 촬영이라면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눈동자 하나 또는 입술 하나를 확대하여 담아

내는 촬영이라 할 수 있다.비올라는 초기 익스티림 클로즈업을 작품에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Passion시리즈에서는 얼굴의 표정,상반신을 클로즈업하여 인물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줄

이는데 사용했다.비올라는 1995년 폰토르모의 수태고지를 인용하여 제작한 작품 <인사>에서

표현한 배우들의 전신의 모습과 그 행위에서 읽혀지는 종교적 서사성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JohnWalsh,op.cit(2006),p.92.참조.



- 35 -

클로즈업된 촬영 속에서 공간은 확대되고,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임 또한 연장되었다.우

리는 확대촬영을 통해 불분명하게 보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슬로우 모션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는 움직임의 모티브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알려진 모티브

들 속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모티브들...이 세상 밖에 있는 듯한 움직임을 발견하게 된

다....우리는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충동의 무의식적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카메라를 통하여

비로서 시각적 무의식의 세계를 알게 된다.92)

도판 23)빌 비올라,<고요한 삶>, 비디오
테이프,13분,1979.

도판 24)빌 비올라,<나는 내가 현재 무엇과 같
은지 모른다>,비디오 테이프,89분,1986.

험하게 한다.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은 초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

영화이론가 벨라 발라즈(BelaBalazs)는 무성영화에서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이

적용된 얼굴의 표현은 주변으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지고,영혼의 낯설고 새로운 차

원을 관통하는 것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비평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이 두 장치를 사회 영역의 해방 통로로써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은 비올라의 작품 전반에 걸쳐 공간과 시간의 의식적인

확장을 일으키고,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다.1979년 작 <고요한

삶>(도.23)은 병원 육아실에 있는 신생아의 얼굴에 나타난 눈의 깜박임을 클로즈

업하여 사회적 제도에서의 탄생과 개인으로서의 갓 태어난 삶을 비교했다.1986년

작 <나는 내가 현재 무엇과 같은지 모른다>(도.24)는 부엉이의 눈을 크게 확대하

고 눈동자에 반사된 인간의 이미지를 통해 동물의 순수한 세계에 비친 낯선 문명

의 세계를 나타냈다.1992년 작 <잠을 자는 사람>(도.25)은 잠을 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잠과 죽음 사이의 단계를 묘사했다.

92)발터 벤야민,『기술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사진의 작은 역사 외』,최성만 역,길 출판사,

2007,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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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빌 비올라,<잠을 자는 사람>,비디오
설치,1992.

도판 26)빌 비올라,<구성 D>, 비디오 테
이프,54분 13초,1973.

도판 27)빌 비올라,<통로>,
비디오사운드설치,6m통로로
이어지는 작은 방,스크린, 3.7×
4.9×16.5m 1987.

슬로우 모션이 사용된 초기 비디오 중에 하나인 1973년 작 <구성 D>(도.26)

는 슬로우 모션을 통해 걸어가는 남자의 움직임을 느리게 처리하고 화면 속에 사

라짐과 나타남의 반복을 통해 관람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비디오 매체의 지각적

효과를 실험했다.1987년 작 <통로>(도.27)는 26분에 해당하는 4살된 아이의 생

일 파티 장면을 7시간으로 늘림으로써 행위에 기념비적

인 의미를 부여했다.1992년 작 <정류장>(도.28)은 물

속에 떠있는 신체를 슬로우 모션을 통해 마치 공중을

부유하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죽음과 탄생이 반

복하는 순환적 세계의 초월성을 드러냈다.비올라의 작

품에 있어서 슬로우 모션은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거

나 놓치고 있었던 실제의 또 다른 단계들을 제기하고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의 핵심이다.93)Passion시

리즈에서 슬로우 모션은 선명한 색과 질감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LCD패널의 사용과 클로즈업에 힘입어,

회화의 장면처럼 정시한 듯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93)비올라는 빛이 화가나 사진 작가에게 기본적인 재료라면 시간성에 의한 지속(Duration)은 영

화,비디오 등 시간을 기초로한 예술의 기본적인 재료라고 생각했다.그는 슬로우 모션을 통

해 시간을 확장하거나,서로 다른 시간을 한 화면에 조합하거나,같은 화면을 속도를 다르게

하는 등 시간을 조작하여 관람자들로 하여금 지각적,정신적 습관을 깨트리고자 했다.

Passion시리즈에서는 시간의 편집이 필요 없는 싱글촬영을 했다.또한 일반 필름의 20배 속

도인 초당300프레임의 고속촬영으로 얻어진 이미지를 그대로 상영하여 슬로우 모션 효과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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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빌 비올라,<정류장>,1992,프로젝터,스

크린,화강암판,6.1×15.2×15.2m

배우들의 강렬한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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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빌 비올라, <슬픔>, 2000,
LCD패널의 칼라 비디오,2면화 형태,40.6×62.2

×14.6cm  

도판 30) 루카스 크라나흐,
<유디트와홀로페르네스>,패널
에 유채,87×56cm,1530,비엔나
미술사박물관 소장.

도판 31)한스 멤링,<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목판에
유채,81×55cm.,1487,베릴린
Gemalde미술관 소장.

Ⅳ. 빌 비올라 Passion 시리즈 분석 

1. <슬픔, Dolorosa>, 2000

비올라의 Passion시리즈 초기작 가운

데 2000년에 제작한 <슬픔>(도.29)은 그리

스도의 수난에서 묘사되었던 슬픔,비탄의

이미지와 비슷하며,경첩이 달린 두 개의

작은 화면은 기독교 종교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형식이다.

가정집에서 가족이나 부부의 사진첩처

럼 경첩으로 접혀지는,두 개의 소규모

LCD패널에는 각각 슬픔에 가든 찬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등장한다.클로즈업으로 어깨부터 얼굴까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

다.긴 머리의 젊은 여성은 빨갛게 부은 눈과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린다.

수염을 기른 남성도 눈물을 흘리지만 여성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그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가 아래로 떨구면서 슬픔의 감정을 강조한다.자주색 꽃무늬 드

레스를 입고,어깨에는 얇게 비치는 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여성과 푸른 색 셔츠를

입은 남성 모두 현대적인 복장이지

만 성모 마리아의 전형적인 생김새

를 닮은 여인의 모습과 눈물을 흘

리며 슬퍼하는 남성의 모습은 그리

스도의 수난의 모습과 유사성을 갖

는다.

비올라의 작품 속 여성은 종교

화에서 나타났던 마리아를 연상시킨

다.그녀는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의 1530년 작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도.30)와 한스 멤링

(HansMemling)의 1487년 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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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라파엘로,<그리스도의 매
장>,목판에유채,184×176cm,1507,로마
보르게제 미술관 소장

도판 32) 로히르 반 데르 베이덴,
<그리스도의 매장>,패널에 유채,
111×95cm,1450,우피치 미술관 소장.

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도.31)에 묘사된 성서 속의 여인처럼 매끈한 피부,장밋빛

입술,붉은색 곱슬머리를 가졌다.94)

작품의 원제 ‘Dolorosa(슬픔)’는 기독교 종교화에서

그리스도 수난의 주제와 연관된 성모 마리아의 대표적

인 이미지 ‘MaterDolorosa(슬픔의 성모)’를 떠오르게

한다.‘슬픔의 성모’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마리아

의 슬픔을 묘사한 것으로 신도들의 연민을 불러일으키

는 대표적인 이미지였다.십자가 처형의 장면에서 슬퍼

하는 마리아,피에타,그리스도의 애도,그리스도의 매

장 등 또 다른 수난의 주제와 연결되어 등장했다.마티

아스 그뤼네발트의 <십자가 처형>(도.13)에서 마리아

는 창백한 안색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향해 손을 모

아 기도하고 있다.로히르 반 데르 베이덴의 1450년 작

<그리스도의 매장>(도.32)에서 마리아는 슬픔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듯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라파엘로(Raphael)의 1507년 작 <그리스도의 매

장>(도.33)에 표현된 마리아 역시 정신을 잃고 쓰

러진 채 성녀들에 의해 부축을 받고 있다.95)특히

디에릭 부츠는 <슬픔에 찬 성모>(도.16)는 비올라

의 작품에 등장한 여인의 모습과 직접적인 일치를

보인다.비올라와 디에릭 부츠는 모두 두 여인의

얼굴이 확대된 화면 구성과 함께 눈물의 표현으로

슬픔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96)

비올라의 작품 <슬픔>에 여성과 한 쌍을 이루는 남성은 어두운 피부,윤기 있

는 검정머리로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눈물과 비통해 빠진 남성의 표정은 수난에서

94)신시아 프리랜드는 비올라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숭고 감정의 요인을 분석하면서,그가 순수

한 정서의 묘사에 대한 흥미에서 기독교적 맥락의 모티브를 사용했으며,<슬픔>에 나타난 여

성이 서구 미술에서 나타난 성모 마리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언급했다. Cynthia

Freeland(ed.)「PiercingtoOurInaccessibleInmostParts:TheSublimeintheWorkof

BillViola」,op.cit.,pp.30-31.참조.
95)앨릭잰더 스터지스 편집,op.cit.,p.63.
96)비올라는 작품 <슬픔>을 제작하기 2년 전 디에릭 부츠의 작품 <슬픔에 찬 성모>에서 강렬

한 인상을 받았다.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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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한스 멤링,<죽은 그리

스도를 안고 있는 비탄의 성모>,

목판에 유채,19×27cm,1457,

카피야 레알 소장.

도판 35)안토넬로 다 메시나,
<천사의 부축을 받는 그리스
도>,패널에 유채,74×51cm,
1457프라도 미술관 소장.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했던 ‘비탄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연결된다.성경에서 ‘비탄의 그리스도’는 희생

과 봉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는 메시아의 원형으로서

그리스도를 언급한다.97) ‘비탄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일으키고 유대감을 갖

게 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그래서 이 이미지는 비통

한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눈물,몸에 난

상처와 피를 강조한다.한스 멤링의 1457년 작 <죽은 그

리스도를 안고 있는 비탄의 성모>(도.34)에 묘사된 그

리스도의 반신상에는 옆구리의 상처,손등의 못자국,가

시관을 쓴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린다.그리스도는

고개를 숙이고 반쯤 눈을 감은 채 고통에 체념한 듯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안토넬로 다 메시나(AntonellodaMessina)의 1475년 작

<천사의 부축을 받는 그리스도>(도.35)에서 그리스도는 고개를 위로 하고 입을

반쯤 벌리고 있다.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작은

폭포처럼 흘러내린다.그리스도 어깨 뒤에 있는 아기천

사의 표정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다.한스 멤링과 안

토넬로 다 메시나의 작품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

은 비올라의 <슬픔>에서 나타난 남성에 의해 반복된

다.그의 얼굴에는 두 화가의 그림 속 그리스도처럼 수

염이 나있으며,고개를 숙이거나 또 위로 올리거나,입

술을 반쯤 벌리거나,체념한 듯 한 표정을 짓거나,눈물

을 흘린다.황금색 배경에 의해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

는 그의 둥근 머리 형태와 마디처럼 길게 구부러진 검

정색 머릿결은 그리스도의 이마에 피를 흘리게 했던 가

시관으로 보여진다.

97)그리스도가 내보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의 수용적인 모습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전형으로서 묘사된다.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만

한 모습도 없었다.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

다.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 받은 자,하느님께 매 맞은 자,천대받은 자로 여겼다.(이사야 53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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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모스타르트,<가시면
류관을 쓴 그리스도>,오크 패널
에 유채,30.5×21cm,1510,런
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비올라의 작품 속 남성의 모습은 수난에서 ‘비탄

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에케 호모(Eccehomo)’의 이미

지와도 유사해 보인다.그리스도의 고통에 찬 모습을

보고 배심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빌라도가 했던 말인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의미의 ‘에

케 호모’는 ‘비탄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던 상처의 묘

사가 사라지고 붉은 겉옷,가시관,채찍이 등장한다.얀

모스타르트 (JanMostaert)의 1510년 작 <가시면류관

을 쓴 그리스도>(도.36)는 수의를 입은 그리스도가 관

람자를 바라보고 있다.그의 눈에서 피가 섞인 눈물이

흐른다.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두 손은 묶여 있다.

왼손에는 수난의 도구였던 회초리,오른손에는 로마 병

사들이 놀리면서 쥐여줬던 막대기가 들려 있다.심한

고초를 겪은 그리스도의 얼굴은 눈물방울에 의해 뒤덮여 있어 수난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슬픔을 느끼게 한다.비올라의 <슬픔>에 등장한 남성과 얀 모스

타르의 작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모두 클로즈업에 의해 얼굴이 확대되었으

며,이로 인해 강조된 슬픔은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든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떠오르게 만드는 <슬픔>에 표현된 이미지와 함께 경첩이

달린 두 개의 작은 LCD패널은 기독교에서 기도 또는 묵상의 용도로 사용됐던 이

면화(Diptych)98)형식이다.개인적인 종교화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프란체

스코 교단의 영향으로 13세기 이후 이면화와 같은 소형 종교화는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누렸다.운반될 수 있고 진열할 수 있는 이면화 형식의 한 쌍의 패널은 교

회나 예배당의 커다란 제단화와 달리 보통 가정집이나 수도사의 침실 등 비교적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었다.이러한 소규모 종교화는 일상적인 공간을 신의 세계와

연결시키며 경건한 신앙심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99)

비올라의 <슬픔>은 기독교의 이면화처럼 두 개의 화면으로 남녀가 나뉘어 있

98)이면화(Diptych)는 성당의 제단 위나 기도실의 벽에 걸어넣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던 한 쌍

의 패널이다.로마 시대의 필기용 서판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무나 상아로 만들어진 패널 두

개가 마치 책과 같은 형태로 접히도록 고안되었다.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주로 목재로

패널을 만들었으며 내부에는 이미지를 그려 넣어 개인의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한 종교적 도

구로 사용되었다.
99)엘릭잰더 스터지스 편집,op.cit.,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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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들은 때때로 서로의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옆 사람의 존재를 보면서 서로

의 연관성을 암시한다.슬로우 모션으로 인한 그들의 극도로 느린 움직임은 관객들

의 몰입을 일으키면서,일관된 연기는 강렬한 슬픔의 정서를 만들어 낸다.

<슬픔>은 기독교 미술에서 ‘슬픔의 성모'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 제목 자체의

종교적 함의와,더불어 슬픔을 연기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수난의

주제로 그려졌던 기독교 종교화와 유사한 구성과 표현방식을 보여준다.작품의 종

교적인 분위기에 의해 성모 마리아를 연상시키는 여성과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남

성은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고통을 예감하며 슬퍼하는 것처럼 보인다.클로즈업으

로 인해 강렬한 슬픔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비올라의 <슬픔>은 13세기 프

란체스코 교단이 장려했던 종교화처럼 슬픔에 대한 기도 또는 묵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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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이리저리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머리를 바라본 마리아는 가시관의 흉터를,쥐어뜯긴 턱수염을,침과 피로

더러워진 얼굴을 응시하였다.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무릎에 앉고 있는 나의 아

들아,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하였구나.나는 기뻐해야 할 이 구원의 행

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구나.’101)

도판 37)빌비올라,<출현>,컬러고화질비디
오 배면 스크린 프로젝션, 11분 49초,
2002,미국로스엔젤스폴게티미술관소장.

도판 38)마솔리노,<피
에타>,프레스코,280×118
cm,1424,이태리 엠폴리
미술관 소장.

2. <출현> 

2002년에 제작된 <출현>(도.37)은 비올라

의 Passion시리즈 가운데 가장 기독교 종교화

와 직접적인 유사성을 보이는 작품이다.이는

무덤 속 그리스도를 부축하는 성모 마리아와

팔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사도 요한을 묘사한

마솔리노(Masolino)의 1424년 작 <피에타>

(도.38)를 인용했기

때문이다.100)

이 탈 리 아 어 로

‘자비를 베푸소서’라

는 뜻인 ‘피에타

(Pieta)’는 그리스도의 수난의 주제에서 성모 마리아의 슬

픔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신심을 고

양시키는데 종교화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프란

체스코 교단의 보나벤투라(Bonaventura)는 그가 저술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명상>에서 그리스도를 매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보려 하는 마리아의 슬픔을 다

음과 같이 묘사했다.

‘피에타’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주제를 화가들은 격렬한 슬픔을 표현

하는데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보통 어머니가 아들 그리스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슬퍼하거나,성인이 된 아들을 마치 아기를 안 듯 안고 있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으

100)JohnWalsh,op.cit(2006).,p.57.
101)정은진,op.cit.,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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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9)앙게랑 콰르통,<아비뇽의 피에타>,목판에
유채, 162×218cm, 1470, 파리 루브르 미술관
소장.

도판 40)카를로 크리벨리,<피에
타>,목판에 템페라,71.8×64.5cm

1476,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로 슬픔을 부각시키기도 했다.앙게랑 콰

르통(Enguerrand Quarton)의 1470년 작

<아비뇽의 피에타>(도.39)에서 죽은 그

리스도는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기대 몸

을 늘어트리고 있다.마리아는 슬픔으로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

한다.왼쪽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고

개가 아래로 꺽이지 않도록 두 손으로 조

심히 받아들고 있다.오른쪽에 마리아 막

달레나는 고개를 숙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한다.카를로 크리벨리(CarloCrivelli)의 1476년 작 <피에타>(도.40)또한 그

리스도의 무덤을 배경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성모 마

리아의 슬픔을 표현했다.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들보

다 슬픔의 감정이 격렬하게 표현되어 있다.마리아,

사도 요한,마리아 막달레나는 함께 그리스도를 부여

잡고 울부짖고 있으며,얼굴에 그려진 커다란 눈물방

울들은 그들의 깊은 슬픔을 강조한다.102)

비올라의 <출현>은 푸른색 배경,세 명의 인물,

흰색 모양의 관,긴 직사각형의 화면 등 마솔리노의

<피에타>(도.38)의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그의

1976년 작 <그는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린다>(도.4)처

럼 물을 매개로 탄생과 죽음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내용을 변형시켰다.작품의 시작 장면에서 두 명의 여인은 관으로 보이는 대리석

우물 앞에 앉아 무엇인가 기다린다.곧 우물에서 창백하고 가느다란 근육질의 청년

이 천천히 수면 위로 솟아오른다.지쳐보이던 두 여인은 갑작스런 청년의 부상에

놀라워 한다.막달라 마리아로 보이는 오른쪽의 젊은 여인은 남자의 팔 등에 입을

맞추고,마리아를 연상하게 하는 나이든 여인은 그 곁을 지키며 서있다.청년의 움

직임에 의해 우물 속의 물은 계속 바닥으로 쏟아지고 있다.그리스도의 형상을 닮

은 청년은 부활하는 듯 일어서지만,이내 몸을 비틀며 나이든 여인 쪽으로 쓰러진

102)엔리코 데 파스칼레,『죽음과 부할,그림으로 읽기』,염미정 역,애경,2010,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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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빌비올라,<출현>,일부장면,2002.

도판 41)피에로 델라 프란체스
카,<그리스도의 부활>,프레스코,
225×200cm,1450,이태리 산 세폴크
로 공립미술관 소장.

도판 15)로소 피오렌티노,<십자
가에서 내려짐>,1521,부분.

도판 42) 시모네 마르티니,
<그리스도의 매장>,패널에
유채,15×22cm,1339, 베를린
국립회화관 소장.

다.나이든 여인은 가슴으로 안아들며 청년을 받친다.두 여인에 의해 청년은 바닥

에 눕혀진다.나이든 여인은 청년의 머리를 허벅지에 올리고 오열하기 시작한다.

젊은 여인은 손과 다리를 어루만지고,우물 옆에서 꺼낸 긴 천으로 청년의 몸을 덮

고,죽음을 슬퍼하며 영상은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부활’,‘십자가에서 내려짐’,‘그리스도의 매장’의 장면이 압

축되어 있다.관처럼 보이는 우물 속에서 솟아오른 근육질의 청년 모습은 ‘출현’이라는

작품 제목으로 인한 연상과 함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dellaFrancesca)

의 1450년 작 <그리스도의 부활>(도.41)의 관에서 일어나 혼자 우뚝 서 있고,가슴

과 복근 근육이 선명한 그리스도 모습과 유사성을 갖는다.눈을 감은 청년이 쓰러지

자 두 여인의 부축에 의해 바닥에 내려지는 모습은 로소 피오렌티노의 1521년 작

<십자가에서 내려짐>(도.17)작품의 십자가에서 땅으로 내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미지와 비슷하다.나이든 여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모습과 젊은 여인의 손과 발을 어루만지는 동작은 시모네 마르티니(SimoneMar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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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3)빌 비올라,<낭트 삼면화>, 비디오 설치,3채

널삼면스크린컬러프로젝트,4.6×9.7×16.8m,1992.

도판 44) 빌 비올라,
<메신저>,비디오 설치,컬
러 비디오 프로젝션,7.6×9.1×
9.8m,1996.

의 1339년 작 <그리스도의 매장>(도.42)과 유사하다.

비올라는 관처럼 보이는 우물에

서,즉 물 속에서 솟아오르고 또 곧

바로 쓰러지는 청년의 이미지를 통

해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103)물을 매개로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순환적 세계에 대한 표현

은 비올라가 오랜 기간 동안 탐구해

온 주제이다.104)그의 1991년 작 <통과>(도.8)은 병석에서 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과 아들의 탄생 이미지를 교차하면서 그 중간에 물 속을 부유하는 남자를 삽입했다.

여기서 물은 물리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경계가 되거나,죽음과 탄생을 연결하는

중간의 다리를 상징한다.105)양극단에 있는 두 세계의 매개체로서 물 속을 부유하는

남자는 1992년 작 <낭트 삼면화>(도.43)에도 등장한다.기독교 제단화의 분활된 면

에 매료되었던 비올라는 화면을 3개로 나누었다.왼쪽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을,오른쪽 화면은 병실에 죽

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이 가운데 물속을 부유하

는 남자를 배치했다.물속을 부유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죽음과 탄생의 상징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는

1992년 작 <정류장>(도.28)과 1996년 작 <메신저>(도.

44)가 있다.남자가 물속에서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상승과

하강의 방향성을 통해 탄생과 죽음을 나타냈다.남자의 가

라앉고 떠오르는 반복적인 모습은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

한 은유이며,<메신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남자가 숨

을 쉬는 모습은 탄생에 대한 상징이다.106)

103)이추영,op.cit.,pp.262-263.
104)본 논문 1장 2절에서 먼저 밝힌 바대로 비올라는 서구의 반문화와 동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던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인 관심으로 동양 사상과 예술 관련 저술을 탐독하였고 동양의 곳곳을 여행

하기도 했다.특히 1980년대 초 일본에 머물 당시 선사상에 심취했으며 순환적 세계의 개념에 대

한 이해를 이루게 된다.또한 ‘물속 이미지’에 대한 그의 첫 관심은 십대 때 익사할 뻔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사건 당시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물속을 투과하는 빛의 환영을 목격한 신비적

체험으로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JohnWalsh,Ibid(2006),p.105.참조.
105)이지은,op.cit.,p.136.
106)태현선,op.cit.,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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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의 <출현>에 등장하는 세 인물 중 두 여인은 현대적인 복장이지만 ‘피에타’

에서 모티브를 따온 종교적 배경,프레스코화를 연상시키는 색감,그들의 행동은 분명

하게 성서 속의 인물임을 암시한다.작품에서 기독교 종교화의 이미지와 유일하게 다른

두 여인의 모습에 대한 의구심만 제거된다면,<출현>은 르네상스 시대 종교화를 그대

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청년은 부활 또는 탄생의 모호

한 움직임 이후 긴 천에 덮여 죽음을 맞이한다.기독교 세계에서 염원하는 청년의 깨어

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비디오 아트의 특성으로 반복되는 영상은 청년의 탄생과 죽음

을 무한히 되풀이 한다.이로써 청년을 토해내는 물은 비올라의 여러 전작에 나타난 상

징처럼 탄생 또는 죽음의 매개체로서 나타난다.죽음은 불교의 윤회처럼 끝이 아닌 또

다른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동양적 사고에 의한 순환적 세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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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5)빌 비올라,<의식>,플
라즈마 모니터,비디오 패널 설치,
120.7×72.4×10.2cm 2002.

도판 46)산드로 보티첼리,<애
도>,목판에 템페라,71×107cm,
1495,폴디페촐리박물관소장.

3. <의식>

비올라의 2002년 작 <의식>(도.47)은 제단의

측면화처럼 세로로 긴 화면에 18명에 달하는 각기

다른 인종,성별,나이의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등장

한다.그들은 한 사람씩 화면 앞으로 다가오면서 놀

람,슬픔,애도의 감정을 나타낸다.입을 다물지 못

한 채 멍하니 앞을 응시하거나,슬픔에 얼굴을 구기

며 눈물을 흘리거나,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

거나,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거나,무엇인가 부여잡

을 듯 손을 앞으로 내민다.화면 앞으로 나온 사람

은 다시 뒤로 돌아가고,연이어 뒷사람이 앞으로 걸

어 나오면서 애도의 행렬이 이어진다.때때로 사람

들은 옆 사람의 어깨와 팔을 어루만지고,손을 맞잡

으며 서로를 위로한다.107)앞에서 분석한 작품 <슬

픔>과 <출현>이 개인적

인 슬픔을 나타냈다면,<의식>은 집단적인 애도의 모습

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종교화에서 이러한 집단적 슬픔과 상실감은

수난의 주제 중 ‘그리스도 애도’와 ‘그리스도 매장’의 이

미지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리스도 애도’는 그리스

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무덤에 매장되기 전의 일로,

그를 사랑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시신을 애도하며 경

배를 표현다.이 장면은 너무 슬프고 극적이어서 기독교

미술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이다.주로 성모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사도 요한,아리마대의 요셉108)등 등

107) Caridad Svich, 「A Process of Perception: A conversation with Bill Viola」

『ContemporaryTheatreReview』,Vol.14-2,2004,p.80.
108)아리마대의 요셉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그리스도가 죽은 후 그의 시체를 가져가 매장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한 사람이다.요셉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바위

를 뚫어서 만든 새 무덤으로 옮긴 다음에,무덤 어귀에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마태복음 :8

장 28-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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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7)안니발레 카라치,<세상을 떠난
그리스도를 애도함>, 캔버스에 유채,
92.8×103.2cm,1606,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장한다.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의

1495년 작 <애도>(도.46)는 기절한 성모 마리

아의 무릎 위에 힘없이 늘어진 그리스도의 시신

을 세 명의 여인이 수의로 감싸며 부축하고 있

다.뒤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부축

하고 있으며,비통한 얼굴의 아리마대의 요셉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사용된 가시관과 쇠못을 들

고 생각에 잠겨있다.안니발레 카라치(Annibale

Carracci)의 1606년 작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

를 애도함>(도.47)에서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는 눈 앞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손을 번쩍

들어 놀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 매장’은 무덤으로 안치되는 그리스도를 따라 말없이 슬퍼하는 인물들

의 행렬을 보여준다.로히르 반 데르 베이덴의 1450년 작 <그리스도의 매장>(도.

32)에서 슬픔의 분위기는 중앙에 있는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오히려 주변의 인

물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그리

스도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사도 요한,비통한 표정의 고개를 숙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슬픔이 강조된다.109)

이처럼 ‘그리스도의 애도’와 ‘그리스도의 매장’의 이미지는 성서 속의 여러 인물

들이 저마다 나타내고 있는 슬픔의 표현에 의해 화면 전체에 애도의 분위기가 흐

른다.집단적인 애도의 모습은 비올라의 <의식>에 나타난 이미지와 유사하다.하

지만 비올라의 작품에는 기독교 종교화의 슬픔,비탄,고통의 시작이자 원인이 되

는 죽은 그리스도의 신체와 같은 대상이 화면에서 제시되지 않는다.관객은 오직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의 슬픈 표정과 몸짓만을 확인할 수 있

다.이러한 강렬한 슬픔의 대상은 시리즈의 제목이 가리키듯 그리스도의 수난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고,2002년 비올라의 <의식>이 발표되기 한 해 앞서 일어났던

미국의 911테러처럼 우리시대의 재난의 모습일 수도 있다.또한 미국 휴스턴 대학

의 철학과 교수 신시아 프리랜드(CynthiaFreeland)가 비올라의 <의식>을 숭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언급했던 살인 사건110)의 현장일 수도 있다.슬픔과 상실의

109)사라카 곰·제니퍼 스피크,『세계명화 비밀2』,생각의 나무,2007,p.77-79.
110)신시아 프리랜드는 비올라의 작품 <의식>을 보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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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8) 알브레히트 뒤러, <네 
명의 사도>, 목판에 유채, 212×76
cm, 1526, 뮌휀 바이에른 주립 회
화관 소장.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의 부제는 보는 이들에게 문화,사회,역사 내에서의 집단적

인 추모의 사건이나 개인적인 슬픈 기억을 떠오르게 만든다.

시대를 초월하는 강렬한 애도의 분위기를 자

신의 <의식>에 구현하길 원했던 비올라는 엄숙한

분위기의 고전회화를 인용하고,영화촬영처럼 조

직적인 구성으로 무대를 제작하였으며,배우를 고

용해 감독의 역할을 했다.<의식>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Düre)의 1526년 작 <네 명의 사

도>(도.48)를 바탕으로 시작했다.세로로 긴 좁은

화면 속에서 네 명의 사도들은 검은 배경과 대조

되는 밝은 색감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빛으로 조각

상처럼 견고하게 보인다.그림 아래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오류와 허영을 신의 의지로 오해하지 않

도록 권유하는 인용문으로 작품에 경건함을 강조

했다.111)비올라는 곧 뒤러의 이면화 형식을 버리

고,수직적인 한 개의 화면과 함께,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빛과 어둠의 대조만

을 인용했다.오디션을 통해 고용한 18명의 다양한 연령과 인종의 배우들을 비올라

는 카메라 앞에 두 줄로 세우고 좁게 배열했다.배우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잘 가라

는 말을 건내는 것처럼 앞으로 나오며,화면을 벗어나지 않은 채 잠시 머물면서,

주위의 배우들과 약간의 접촉을 통해 관계를 보여주고,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제시했다.배우들에게 허구의 상황임에도 진실된 감정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장려

했다.어떤 연기자들은 제한적인 환경을 자발적으로 극복했지만 몇몇은 고립되었으

며,서로를 위로하기도 했다.누구도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았다.비올라는 최고

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경주했다.112)

영화와도 같은 비올라의 새로운 제작방식은 배우들이 표현하는 강렬한 슬픔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그의 작품 전반에서 초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입체음향은 <의식>에서 삭제되었다.소리가 없는 가운데 배우들이

나타내는 슬픔의 표현이 오히려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더 깊은 반향을 만들어

살인사건이 떠올랐다고 밝혔다.CynthiaFreeland(ed.),Ibid,pp.29-30.
111)H.W.젠슨,『서양미술사』,최기득 역,2001,p.315.
112)JohnWalsh,op.cit(2006).,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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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것이라는 비올라의 의도였다.2002년 한국에서 열린 개인전의 일환으로 개최된

‘작가와의 대화’에서 비올라는 1980년대 한국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영감

을 얻었다고 밝혔다.당시 침묵 속에 가족을 찾는 팻말을 든 인물들의 모습에서 국

적과 인종을 넘어선 감정적 동화와 침묵이 갖는 힘을 느꼈던 것이다.113)

<의식>은 앞에서 분석한 <출현>보다 일시적인 슬픔의 표현이다.<출현>에

서 나타났던 일련의 장면처럼 남성이 일어서고,그를 부축하고,또 바닥에 눕히는

는 과정에 의해 도출된 슬픔과 구분된다.<의식>에 보이는 사람들의 정적인 행렬

은 우리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온다.그들은 한 번에 한 명씩 화면 앞에 멈춰 서서

슬픔의 정서를 분출한다.멈추지 않고 상실,피해,고통,슬픔의 거대한 깊이를 드

러내며 개별적 슬픔의 표현은 집단적인 애도의 정서로 변환된다.여기서 슬로우 모

션은 엄숙한 애도의 절제된 표현을 강조한다.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에 반

응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연상되는 개인적 또는 공적인 사건에 의해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게 된다.

113)이추영,op.cit.,pp.260-26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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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통적인 기독교 종교화는 빌 비올라에게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고딕 말기부터 르네상스 시기의 강렬한 정서가 표현된 그리스도 수난의 이미

지는 Passion시리즈의 모티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기독교 미술은 초기부터

고딕 시기까지 문맹자들을 위한 교리의 도해와 전달의 역할을 맡았다.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수난의 주제보다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서 일반적으로 이상화된

모습으로 그려졌다.하지만 고딕 말부터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종

교 흐름의 변화에 따라 격렬한 고통과 슬픔이 종교화를 지배했다.이러한 변화는

당시 권위적이었던 교회의 분위기를 탈피하여 대중 설교에 힘썼던 프란체스코 교

단의 영향이었다.신앙심의 고취를 위해 종교화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그리스도 수난의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의미를 떠올리도록 했다.인류

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룬 그리스도의 희생,봉사,사랑 등을 상기시키며,신앙생활

의 표본으로 제시되었다.그에 따라 그리스도 수난의 주제가 회화의 주요한 대상으

로 부상했으며,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졌다.이 시기의 슬픔,고통,놀람 등 강

렬한 정서가 표현된 그리스도 수난의 모습에서 비올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미지

의 힘을 발견했다.

비올라는 기독교 종교화에 나타난 수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2000년부터 2003

년까지 정서를 주제로 한 Passion시리즈를 제작했다.그는 강렬한 정서를 표현하

기 위하여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른 방식과 매체를 사용했다.영화 촬영처럼 배우를

고용하고,무대제작과 의상을 디자인했으며,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하며,화면 속의

이미지가 실제 눈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듯한 환상적 공간을 구현했다.이전의

거대한 설치 작업의 경향과 달리,1990년대 말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LCD패널을 활

용하여 소규모로 작품을 제작했다.얇고 사각의 틀을 가진 LCD패널은 선명한 색감

과 함께 회화를 감상하는 듯한 시각적 몰입을 일으켰다.또 다른 특징은 음향의 삭

제에 있다.전시장 공간을 가득 메우는 입체음향으로 압도적 분위기를 만들었던 이

전의 음향을 없애고,대신 배우들의 ‘소리없는 절규’를 통한 정서의 울림이 관객의

내부에서 더 큰 반향을 갖도록 했다.또한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은 실제 공간과

시간을 확대하여 배우들의 표정과 제스처에 담긴 정서의 표현을 극대화했다.극도

로 느린 움직임에 의하여,마치 정지한 듯한 그러나 계속 움직이는 이미지는 정서



- 53 -

의 강렬한 표현과 변화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비올라는 미술을 전적으로 미적인 것 자체보다 치유적인 가치에 더 관심을 기

울였다.그러한 미술의 조건으로서 비올라가 중요시한 것은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Passion시리즈는 영화제작과 같은 고도의 연출력,선명한 화질을 통

해 관람객이 배우들의 세세한 감정 묘사를 경험함으로써 감정의 동화와 이입을 유

도한다.배우들의 표정과 감정에 대한 공감은 미적인 감동을 넘어 연민에 이른다.

연민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지친 삶에 위로를 준다.

비올라의 2000년 작 <슬픔>에서 눈물을 흘리는 남녀의 모습은 그리스도 수난

의 주제에서 ‘슬픔의 성모’,‘비탄의 그리스도’,‘에케 호모’의 이미지와 유사성이 발

견된다.이러한 기독교적 암시는 고전회화의 재생으로 여길 수도 있다.그러나 비올

라는 기독교적 서사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현대적인 복장의 인물과 클로

즈업을 통해 성서 속 배경과 특정 상황의 요소를 제거했다.

2002년 작 <출현>은 마솔리노의 <피에타>의 구성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종교

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청년은 우물에서 탄생을

상징하듯 일어서지만 곧바로 쓰러지며 죽음을 맞이한다.탄생과 죽음의 동시적 표현

은 이 작품의 특징이다.비올라가 천착한 죽음과 탄생의 부활은 기독교적인 의미의

부활의 개념보다는 동양의 순환적 세계관에 가깝다.

2002년 작 <의식>은 다양한 나이,국적의 배우를 고용하여 슬픔의 행렬을 만들

었다.이 작품의 주제인 애도는 전통적 종교화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리

스도 애도’,‘그리스도의 매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거나,고개를 숙이는 등의 비탄의 제스처는 슬픔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작품 역시 현대적인 복장을 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그들의 애도는 그리스도 수

난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그러나 비올라의 <의식>에는 그리스도의 죽은 몸과

같은 슬픔과 애도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배우들은 우리들이 볼 수 없는 화면 너

머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슬픔의 정서를 나타낸다.슬픔과 상실로 인한 공통된 정서

는 작품에 묘사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슬픔의 단위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

시킨다.

Passion시리즈에서 비올라는 시대,문화,역사,인종을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

적 경험으로서 정서에 주목했다.이러한 정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독교 종교화의

모티브를 인용했다.이때 기독교적인 이미지는 강렬한 정서를 형성하는 계기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탐구가 탄생과 죽음,순환적 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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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주제를 다루어왔다면,Passion시리즈는 삶 속에서 마주치는 정서의 깊이를 드

러냈다.비올라의 작품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순간순간 지나쳐온 자

신의 정서를 되돌아보게 하고,감추거나 눌러왔던 강렬한 정서의 카타르시스에 기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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